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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

는 트리니티 루반 솔리테어 링이다. 순수한 감각

과 부드러운 세련미가 돋보이는 독창적인 링으로 

0.50캐럿부터 4.99캐럿까지 선택할 수 있는 다

이아몬드를 트리니티의 유명한 고리 세 개가 마법

처럼 휘감고 있다. 결혼식, 약혼식, 디너 파티 등 

어느 자리에서나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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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RENAISSANCE PORTRAIT 이번 시즌 패션 광고는 
르네상스 초상화를 닮았다. 2013 F/W 패션 광고와 르네상스 초상화, 

그 닮은꼴에 대한 이야기.

NEW PRIME ZONE 시계 브랜드부터 최고의 란제리 브랜드까지, 
드디어 서울에 상륙한 최고의 브랜드를 소개한다. 

BEST NEW COATS 길어진 추위 속에서 스타일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올겨울 베스트 코트를 사수하라. 

WINTER GLORY 화려한 하이 주얼리와 이국적인 무드, 드라마틱한 
볼륨감이 어우러진 배우 장미희의 패션 모멘트. 

HOMAGE TO THE MUSE 시간은 아름다움에 클래식이라는 영광을 
더해준다. 여기에 ‘여배우’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그 생명력은 더 큰 오

라를 얻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 

NATURAL PERFECTION 타고난 피부 미인이 아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샤넬의 CC크림이 있다면 말이다.

FACE SHAPER 흐트러지는 얼굴선을 바로잡고,통통하게 차오른 젊
은 얼굴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피부 탄력 케어에 집중할 것. 

THE ULTIMATE ESSENCE 에스티 로더에서 아시아 여성의 피부 
고민을 제대로 간파한 혁신적인 에센스를 선보였다. 

THE DREAM SKIN 2014년 1월, 기존 코즈메틱 제품의 한계를 극
복한 혁신적인 제품과 만나게 된다. ‘디올 캡춰 토탈 드림스킨(Dior 

Capture Totale Dreamskin)’이 바로 그것이다. 

MASTERPIECE OF PITERA SK-II 로열 유저인 백은하 작가가 말
하는, LXP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와 아름다운 삶. 

BAND YOUR AGE 발림성, 안티에이징 효과, 촉촉함까지 갖춘 화장
품, 숨37̊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크림을 소개한다.

RELAXED LUXE 눈에 띄는 보디 트러블을 잠재우고 싶다면 보습력
이 풍부한 보디 제품을 곁에 둘 것.

CREATING NEW OUT OF OLD 글로벌 차원에서 예술계의 혁신
적인 인물들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링컨 리이매진 프로젝트(Lincoln 

Reimagine Project, LRP)’의 면면을 보노라면 브랜드와 아티스트

의 시너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THE LADY’S AUTOMATIC 오랜 명성을 쌓아온 오메가가 지난 12
월 오메가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역사적인 뮤지엄 피스를 전시하

며 여성 워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다. 

SMARTEST HUE 내 입맛과 몸 상태에 맞는 ‘빛의 미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필립스의 야심작 ‘휴(hue)’. 

MARK OF TRUE DESIGN 스위스에서 시작해 건축적 매력을 담은 
시계로 눈길을 사로잡은 워치 브랜드 미도가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개최하며 보다 특별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SHOE REQUIRED 서양에선 구두를 잘 닦아 신는 것이 에티켓일 만
큼 잘 관리한 구두는 사람의 품격을 좌우한다. 아끼는 구두를 더욱 명

품으로 빛나게 할 남자 구두 관리법.

EDITOR’S PICK 올겨울, 수많은 신제품을 접하는 에디터들의 까다
로운 취향을 사로잡은 코즈메틱은 무엇?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들

이 직접 써보고 만족한 뷰티 핫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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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우주의 신비로움을 담은 별 모티브 링 가격 미정 에이치스턴. 건축적인 디자인이 드라마틱한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 네크리스 가격 미정 까르띠에. 부채 모티브를 여러 번 반복해 기하학적 패턴을 완성한 디바 컬렉션 브레이슬릿 7천만원대, 로마의 

보도블록에서 영감을 받은 파렌티지 컬렉션 링 2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원형을 겹친 듯 구조적인 디자인에 진주를 매치한 링 1백40만원대 

타사키. 벌집 모티브 비 마이 러브 네크리스 2백50만원대 쇼메. 디바 이어링 3천만원대 불가리.허니비 모티브 비 마이 러브 링 다이아몬드 

없는 버전 각 1백만원대, 다이아몬드 풀 파베 세팅 4백70만원대, 하프 다이아몬드 버전 3백만원대 모두 쇼메. 에디터 배미진

Jewel
GEOMETRIC 
JEWELRY
기하학적인 패턴의 반복이 남기는 

모던하고 강렬한 메시지. 

COSMETICS IN STYLE 
패션 하우스의 뷰티 컬렉션 론칭이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비와 관심의 중심

에 서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듯. 국내 론칭한 입생로랑 뷰티나 랑콤과 앨버 엘바

즈 컬래버레이션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돌체앤가바

나와 톰 포드가 들어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니 말이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여자들의 

화장대와 파우치를 즐겁게 해줄 새로운 패션 브랜드의 화장품이 줄줄이 선보일 채비

를 마쳤다. 그 첫 번째 주자는 튜닉과 레바 플랫으로 국내 시장에 홈런을 날린 토리 버

치.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시그너처 오렌지 컬러와 메달 로고, 골드 캡이 포인

트다. 향수 컬렉션이 중심이 되며 블러셔, 립스틱, 브러시, 보디라인까지 방대한 컬렉

션을 자랑한다. 당장 다음 달이면 개봉 박두! 토리 버치에 이어 에스티 로더 그룹에서 

론칭할 또 하나의 브랜드는 마이클 코어스다. 올 하반기에 론칭할 예정이지만 외국 잡

지에 이미 떠들썩하게 알려진 터라 국내에서도 벌써부터 반응이 심상치 않다. 다른 장

식은 일절 없애고 금장만으로 모던한 옷을 입힌 패키지에 상품군은 토리 버치와 비슷

한 면모를 보인다. 한편, 향수만 선보여온 끌로에는 5년 만에 스킨케어 라인을 완성했

다. 핑크빛 플리츠 드레스를 입은 끌로에 레이디를 연상시키는 보틀과 아름다운 장미 

향은 여름이 오기 전 만날 수 있으니 기대해볼 것. 해외 파워 블로거와 SNS의 인증샷

을 통해 유명세를 떨치는 발망 헤어는 실크 퍼퓸과 아르간 모이스처라이저, 스프레이 

등으로 발망 우먼의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완성한다. 네덜란드에 있는 발망 헤어 본사

에서는 에디터에게 올해 한국에서 론칭하고 싶다는 계획을 살짝 귀띔하기도 했다. 아

직 국내 론칭 미정인 마크 제이콥스의 메이크업 제품은 세포라를 통해 서서히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위시 리스트 1위는 마크의 아이코닉한 땡땡이 드레스를 연상

시키는 7컬러 색상의 아이섀도 팔레트! 에디터 이예진

<애니 레보비츠 사진전>, <라이언 맥긴리 – 청춘, 그 찬란한 기록>

뉴욕이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뉴욕을 동경하도록 만든 걸출한 사진작가들의 작품전이 눈에 

띈다. 관록의 거장 애니 레보비츠(Annie Leibovitz),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사진작

가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의 전시회다.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014년 3월 4

일까지 열리는 <애니 레보비츠 사진전>은 이미 해외에서 2백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은 ‘검증된’ 

전시회다. 다큐멘터리와 패션 등 사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해온 레보비츠. 그녀는 미국잡지

협회에서 선정한 ‘과거 40년간 가장 유명한 40컷의 커버 사진’ 중 1위(존 레넌과 오노 요코의 사진)와 

2위(만삭의 데미 무어 사진)를 거머쥘 만큼 당대 최고 유명 인사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담아낸 것으

로 명성이 높다. 이번 사진전은 1990년부터 20005년까지의 작품을 아우른 전시이므로 아쉽게도 레

넌-요코 커플 사진은 볼 수 없지만, 멋진 공중 자세를 취한 러시아 망명 무용수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백조를 목에 두른 채 안고 있는 젊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레보비츠가 누구보다 의지하고 사랑했다

는  ‘뉴욕의 지성’ 수전 손태그, 똑같은 옷차림의 모델들 사이에 ‘숨은’ 사진가 신디 셔먼 등 흥미로운 작

품이 많다. 서울 통의동에 자리 잡은 대림미술관에서 2014년 2월 23일까지 개최되는 <라이언 맥긴리 

- 청춘, 그 찬란한 기록>전에서는 젊음 자체만으로 빛나는 환희의 순간을 진솔하게 포착한 역동적인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불안과 방황도 품고 있지만 자유, 열정, 순수 등 청춘의 소중한 순간을 지배

하는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누드 사진이 아름다운 해방감을 선사한다. 1977년생으로 25세에 최

연소로 미국 휘트니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지며 사진계의 ‘아이돌’로 떠올랐던 맥긴리. 최근 방한했을 

당시, 검은 선글라스를 쓴 채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그는 자신이 대가족의 막내로 태어나 자라면서 겪

은 청춘의 방황과 유희를 밝고도 나른한 목소리로 술회하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이다. 에디터 고성연 

무통의 귀환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던가. 무겁고 투박한 무통 재킷이 시크하고 세련

된 실루엣으로 돌아왔다. 아크네의 베스트셀러인 오버사이즈 무통 재킷

을 필두로 생로랑, 루이 비통 등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인 것. 몽글몽글 짧게 깎은 털을 가공한 무통부터 어린 양의 양피

를 털과 함께 가공해 길고 화려한 양털의 텍스처를 살린 무통까지, 이

번 시즌은 진정 무통의 전성시대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스탕’의 

바른 명칭이 바로 무통(mouton)으로 양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비

롯되었다. 미국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급된 보온용 양털 재킷에

서 유래한 무통은 털이 붙은 양피를 사용해 매서운 찬 바람에도 끄떡없

는 보온력을 자랑한다. 소재 특성상 와일드하고 부해 보이는 이미지가 

강해 체구가 작은 한국 여성에겐 소화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으로 간주되

었지만, 이번 시즌에 선보이는 무통 재킷은 조금 다르다. 블랙이나 브라

운 외에도 화이트, 베이지 등 화려하고 밝은 컬러로 돌아온 것. 또 얇고 가

벼워한결 매치하기가 쉬워졌다. 천연 양피와 스웨이드로 제작한 무통 이

외에도 부드러운 울이나 모직 소재에 양털을 매치한 재킷도 눈에 띈다. 

여성스럽고 슬림한 디자인의 무통과 함께 몇 시즌 내내 오버사이즈의 

아우터가 유행하면서 무통 역시 박시한 실루엣을 강조한 제품이 강

세인데, 파워풀하고 매니시한 디자인이 여성스러운 룩에는 물론 오

피스 룩에도 세련되게 매치되는 반전 매력을 갖췄다. 오버사이즈 

무통을 입을 땐 슬림한 룩과 함께 매치하거나 실크같이 정반대 소

재와 매치하는 것이 스타일에 재미를 더하는 방법. 여기에 무심하

게 툭 걸쳐 입는 애티튜드까지 갖춘다면 완벽하다. 무통의 투박한 

느낌을 덜어내고 싶다면 크롭트 디자인으로 경쾌하고 여성스럽게 

연출하도록. 가벼운 먼지나 얼룩이 묻었을 땐 브러시나 부드러

운 천으로 가볍게 털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서

늘한 곳에 보관하되, 모피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천 소재의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에디터 권유진

새해를 장식하는 우아한 와인의 향연 

위스키 디너, 샴페인 디너 등 술과 음식의 창의적인 궁합을 모색하는 각종 정찬 메뉴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역시 정성을 

쏟은 만찬에 가장 품격 있게 어울리는 건 와인일 것이다. 와인 애호가들의 새해맞이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아한 

와인 2종을 소개한다. 레드 와인으로는 최근 선보인 ‘무똥까데 빈티지 에디션’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의 와인 명가인 바롱 

필립 드 로칠드의 브랜드인 ‘무똥까데’는 연간 1천7백만 병이 판매된다는 보르도 와인의 강자인데, 이 중 빈티지 에디션은 

특히 메를로 품종의 비중을 높여 부드러움을 한층 살렸다고 한다. 최근 ‘무똥까데 빈티지 에디션 2011’이 국내 시장에 선보

였는데, 블랙 커런트, 체리 등 검붉은 과일 향에 스모키 향을 살짝 더한 매력적인 와인이다. 무똥까데의 브랜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윤영선 과장은 “무똥까데 빈티지 에디션은 바롱 필립 드 로칠드의 전통 생산방식에 따라 만들었으며, 초창기 레

이블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부단한 혁신의 전통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뉴질랜드 말버러 지역의 와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이 눈에 띈다. 매번 새로

운 빈티지가 나올 때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온 브랜드다. 기후변화가 심했던 2012년과 달리 지난해는 날씨의 축복

으로 인해 최상의 조건을 갖췄던 만큼 2013 빈티지 와인은 더욱 주목받을 수 밖에 없었다. 라임 껍질과 자몽, 복숭아 등 과

실의 풍미가 빼어난데다 미네랄의 균형감도 탁월해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 2013’이  완성도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

가를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에디터 고성연   

Fashion

Drink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발망 헤어 마이클 

코어스 

Annie Leibovitz, Leonardo DiCaprio, Tejon 

Ranch, Lebec, California, 1997

© Annie Leibovitz from A Photographer’s Life 

1990-2005, Courtesy of Vanity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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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클레르 02-514-0900

다리F&S 02-546-7764

비이커 02-543-1270

프라다 02-3218-5331

토즈 02-3438-6008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어그 02-3445-7712

톰그레이 하운드 02-6775-3696

지방시 02-517-7560

브리오니 02-540-4723

마르니 02-6905-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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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온다. 니트와 머플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강추위다. 멋스러운 패딩부터 포근한 양털 부츠와 귀마개, 

장갑, 넥 워머까지 스타일은 살리면서 따뜻함은 배가되는 

겨울철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카무플라주 패턴이 

감각적인 남성용 패딩 

2백97만원 몽클레르.

컬러감이 돋보이는 
니팅 벨트 11만5천원 

포크 by 비이커.

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선글라스 가격 미정 지방시 by 
다리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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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대 프라

다. 

부드러운 가죽과 니트가 조화를 
이룬 남성 장갑 98만원 브리오니.

따스한 양털 

귀마개 10만원대 

어그.

퍼 폼폰 장식이 사랑스러운 

니트 넥 워머 43만원 

제니퍼 베어 by 10 꼬르소 

꼬모.

톡톡 튀는 컬러가 

돋보이는 카무플라주 

백팩. 35X42cm, 

1백53만원 지방시.

거친 느낌을 살린 모직 클러치. 24X18cm, 73만원 
크리스토퍼 케인 by 톰그레이 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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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36X
25c

m, 

1백
30만

원대
 프라

다. 

양털로 포인트를 

준 패딩 여성 점퍼 

3백97만원 마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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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회복되더라도 호황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

한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패션 산업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래서일까. 2013~14

년 겨울 패션 광고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불변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 오늘 구입한 상

품이 아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보인다. 어렵

고 힘들지만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뎌내자고 소비자를 북돋는다. 

이번 시즌 제작된 패션 광고는 과장되지 않고 편안해 보인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 에너지가 

녹아 있다. 절제의 미덕이 묻어나면서도 약하지 않다. 클래식하다. 이번 시즌 패션 광고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패션 광고, 고요함을 그리다

패션 광고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 외에도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이나 문화 트렌

드를 반영한 시각예술의 한 장르이기도 하다. 패션 사진의 차이는 모델의 자세를 어떻게 표

현하느냐 하는 방식의 차이이기도 한데, 이번 시즌 광고 사진 속 모델의 태도는 정적이면서

도 고요한 것이 특징이다.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s) 광고의 장동건과 탕웨이를 떠올려

보라. 활동성을 강조해온 아웃도어 브랜드가 움직임 가운데 순간을 잡아내는 대신, 언제라

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만 같은 영원을 표현한다. 장동건은 크게 외치는 대신 편안히 서

서 읊조린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 있고 누구라도 편안하게 감싸주기에….” 탕웨이가 대답한

다. “당신은 혹독함을 이겨낼 용기와 뜨거운 가슴을 가졌기에… 추울수록 당당하다”라고. 혹

독한 추위는 경제적 상황을, 당당하면서도 편안한 태도는 혹독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우

리 모두의 결연한 자세를 대변하는 듯하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오늘날, 트렌드는 절제가 

미덕이라고 말한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했던 과잉 소비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물질 중심

의 사회에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요한 삶 속에서 느낄 만한 건강한 미학을 제안하

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불확실한 현실을 대체할 만한 내면의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본질적

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부연 설명은 잡다함이 되고, 정리된 간소한 생각 안에서 완벽함을 지

향한다. 근원을 탐구하고 모더니티(modernity)와 전통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아름다웠던 

시기를 재해석해 오늘의 역사를 새로 쌓으려고 한다.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고민

하고, 예술에서 정신이 테크닉보다 강조되었던 시기, 르네상스. 이번 시즌 광고 속 모델의 

표정과 자세에 르네상스의 미의식이 녹아 있는 이유이다. 

르네상스 초상화, 본질을 논하다

아놀드 하우저(Arnold Hauser)와 하인리히 뵐플린(Heinrich Wölfflin)의 르네상스 고전
주의 미술을 번역한 안인희는플 “르네상스 미술은 현실을 단순화해 명료하다. 이성적이고, 

건강한 자연주의를 지향해 회화 속 인물들이 안정적이고 진지하다. 힘과 에너지와 위엄을 

보이면서도 자연스럽고, 견고하며, 우아하다. 또 비형이상학적이다. 클래식하다거나 고전

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진중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넉넉한 동시에 명료하다. 소녀

가 아닌 성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주변과의 조화까지 배려하는 아름다움의 단

계이다. 고전 미술이 감동을 주는 것은 표현의 아름다움이 내용과 내면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괴테(Johan Wolfgang von Goethe) 역시 “르네상스 미술

은 온화하고 고귀하다. 내면의 확고함이 있으며 자연스러우면서도 균형미가 있다. 또 인간

의 본질과 현실의 삶에 대한 예술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칭송했다. 르네상스 회화의 

핵심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생략하는 데 있다. 생략의 미학은 모던함의 미학과 맞물

려 있다. 르네상스 초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불확실한 시대에 가능한 한 단순하게 완벽함

을 추구할 수 있는 비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메디치(Medici) 가문을 알 것이다. 메디치가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탄생

한 르네상스 시대의 대부호이자 권력가이며 예술가들의 후원자였다. 르네상스 클래식의 탄

생 배경에는 메디치가와 같은 부호들의 귀족화된 미의식이 깔려 있다. 아르놀드 하우세르

(Arnold Hauser)는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화된 미의식 덕분에 그 결과물이 화려함보다 간

결함을 추구하며 요란스럽지 않다”라고 설명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움이란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아름다움의 결합을 뜻한다. 다재다능하고, 교양 있고, 지적이면서도 품

위 있고(그러나 너무 무겁지는 않아야 한다), 동시에 여유와 마음의 평정을 지녀 태연자약하

며, 허식과 과장을 피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이라 칭했다. 

반면, 과격하게 움직이거나 과장되고 자기현시적인 우아함은 오히려 고상하지 못하다고 치

부되었다. 르네상스 시대는 이미 패션에 대한 책이 쓰인 시기이기도 하지만,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의 회화론,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회화론이 쓰인 시기이기도 하다. 르네상스 시대 아름다운 예술의 존재 의의는 그 결과물뿐

만 아니라,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과 표현되는 ‘사람’의 정신, 그 내면의 본질까지 중요시한

다는 철학에 있다.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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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Renaissance 

르네상
스 정물

화를 

연상시
키는 에

르빈 

올라프
(Erwin

 

Olaf)의
 작품

쉬자너 요흐만스 
(Suzanne
Jongmans)의  작품

08~09 프런트스토리-패션광고(르네상스).indd   8 2013-12-19   오후 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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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이엔드 브랜드 시장은 나날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 유니크하게 발전하는 취향과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대중의 변화에 따라 해외에서만 볼 수 있던 명품 브랜드를 올해는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는 시계 브랜드부터 최고의 

럭셔리 소재만 사용하는 핸드메이드 란제리 브랜드까지, 드디어 서울에 

상륙한 최고의 브랜드를 소개한다. 

Graff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그라프가 국내에 론칭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빨리 들어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퀄리티 높은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선호하는 주얼리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명성이 널

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희소성, 아름다움, 탁월함,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 그라프는 채굴과 폴리싱은 물

론 핸드메이드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주얼리 메이킹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런던에 위치한 본사는 물론 중국과 한국에 이르

기까지 전 세계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자 로렌스 그라프 회장은 하이 주얼리의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

수성과 혁신의 기준을 마련해 유니크 그 자체인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지난해 호텔 신라 아케이드에 오픈한 그라프 

부티크는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하이 주얼리를 선보이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볼 만하다. 문의 02-2256-6810

Officine Panerai 이탈리아 브랜드로서 독특한 디자인과 아이덴티티로 세계적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파네라이. 
1916년 이탈리아 해군의 워치 공급업체였던 파네라이는 라듐을 바탕으로 야광 다이얼을 위한 물질인 라디오미르(Radiomir)를 개발

해 특허를 받았다. 1938년에는 크라운을 보호하기 위해 나사와 함께 장착하는 특수한 레버 브리지 장치를 고안해 시계 역사상 처음으로 

수중 200m에서 사용 가능한 방수 시계를 선보였는데, 이 독특한 디자인은 현재까지 파네라이를 대표하는 시그너처 디자인으로 많은 마니아층을 거

느리고 있다. 최근에는 자사 무브먼트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보다 완성도 높은 워치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49-5922

Richard Mille 지난 2013년 12월 5일 호텔 신라 아케이드에 첫 번째 부티크를 오픈한 리차드 밀. 2001년 설립해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 독자적이
고 획기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을 선보여 시계업계에 회자된, 특별한 브랜드다. 브랜드 설립 당시부터 첨단 신소재를 시계 제작에 적용한 최고의 기술 혁신, 예술

성과 아키텍처, 수작업 피니싱 등 세 가지 콘셉트가 리차드 밀의 근원이다. 브랜드 창립자인 리차드 밀은 “어떠한 기술적 타협도 허락하지 않고, 상술이나 전략

으로 포장하지 않은, 그 자체로 최고의 시계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혁신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티타늄, 카본 나노 섬유, 알루미늄-리튬 같은 

항공과 레이싱 카 산업의 첨단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리차드 밀은 열정적인 시계 수집가와 최첨단 소재, 기술을 선망하는 시계 마니아

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하이엔드 시계와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새로운 타임피스의 장을 열 예정이다. 문의 02-2230-1288

Roger Dubuis 18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디자인과 독특한 시계를 선보이며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저 드뷔. 모든 제
품이 제네바 실 인증을 받을 만큼 완성도가 뛰어난 수공예 워치로, 정교하게 고안한 그래픽적인 스켈레톤 워치가 브랜드의 상징이다. 워치메이커 로저 드뷔

가 시작해 리치몬트 그룹에서 전개하는 브랜드로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투명한 케이스백, 오버사이즈 크라운, 로만 인덱스, 트리플 러그 , 켈트 

십자가가 새겨진 투르비옹 케이지를 세팅해 대담하게 완성한다. 무장한 전사의 이미지를 담은 엑스칼리버와 카지노에서 영감을 받은 라모네가스크, 크

리스털 케이스가 베젤을 덮고 있는 펄션, 그래픽적인 디자인의 여성 워치 벨벳까지  네 가지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2-3440-5670

La Perla 귀네스 팰트로가 영화 속에서 착용한 화려한 란제리, 세계적인 모델 하이디 클룸이 핼러윈 파티를 위해 준비한 레이스 
장식 슬립이 바로 라펠라 제품이다. 줄리아 로버츠, 빅토리아 베컴, 샤론 스톤까지,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로 유명하

다. 해외에서는 꿈의 란제리, 결혼을 위한 최고급 란제리로 이미 인정받은 라펠라가 지난 2013년 7월 서울 장충동 호텔 신라 아케이

드에 매장을 낸 데 이어 8월에는 도산공원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으로 탄생한 하이엔드 란제리 브랜드 

라펠라의 창립자인 아다 마조티(Ada Masotti)가 첫선을 보인 이후로 지금까지 3대째를 이어오며 모든 제품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직접 제작하는 진정한 ‘Made in Italy’다. 해마다 패션 컬렉션에 준하는 다양한 테마의 디자인을 선보이는데, 여성 란제리는 물론 남

성 컬렉션, 수영복, 드레스, 브라이들 컬렉션, 스타킹까지 다양한 라인을 갖추고 있다. 문의 02-2231-4994      

Roger Vivier 건축적인 디자인, 사치스럽고도 호화로운 장식을 한껏 사용한 예술 구두의 장인 로저 비비에. 뾰족한 구두를 
의미하는 스틸레토 힐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것이 로저 비비에의 구두였고, 1960년대 실크를 사용해 허벅지 위까지 올라오는 사이하

이(thigh-high) 부츠의 원형을 만들었을 정도니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브리지트 바르도, 비틀스가 로저 비비에의 고

객이었고, 1983년 엘라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위해 신발을 디자인한 것도 그였다. 1953년부터 1963년까지 크리스챤 디올의 슈즈 

컬렉션을 디자인했으며 이후에는 입생로랑, 엠마누엘 웅가로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역사적인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1998년 작고

하기까지 그가 디자인한 슈즈들은 지금 런던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

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지금까지 편집 매장에서 소수의 디자인만 접해왔다면 토즈 그룹을 통해 론칭할 6월에는 새로운 슈즈의 신세계를 만나

볼 수 있을 듯. www.rogervivier.com 에디터 배미진 

New prime zone
1 루비 108.10캐럿, 다이아몬드 69.40캐럿을 세팅한 그라프 
멀티셰이프 다이아몬드&루비 네크리스, 각 51.53캐럿, 

50.67캐럿에 달하는 스윗하츠 다이아몬드 이어링은 모두 그라프 

주얼리 컬렉션. 2 왼쪽의 스켈레톤 워치는 파네라이 루미노르 1950 
투르비옹 GMT 세라미카, 오른쪽의 레드 골드 워치는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1940 크로노 모노펄산테 8데이즈 GMT 오로 로소. 

3 유니크한 디자인의 리차드 밀 RM 007워치. 4 라펠라의 2014년 
S/S 헤리티지 뷔스티에 컬렉션. 5 로저 비비에의 광고 비주얼. 
6 절대적인 여성미를 담은 로저 드뷔의 벨벳 워치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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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neW Coats
패딩, 무통, 모피, 가죽 등 쟁쟁한 경쟁 상대를 

제치고 겨울 아우터의 꽃으로 꼽히는 코트. 

길어진 추위 속에서 스타일을 확실하게 책임져줄 

올겨울 베스트 코트를 사수하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Trend 1. Hottest Duffel 
학창 시절 교복처럼 통용되던 진부한 스타일 때문에 한동안 

외면받던 더플코트의 화려한 부활! 케이블 TV 드라마 <응

답하라 1994>의 인기를 예견이라도 한 듯 추억의 패션 아이

템인 일명 ‘떡볶이 코트’가 명민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손

길을 거쳐 하이 패션에 이름을 올렸다. 더플코트의 유행을 

이끈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에디 슬리먼. 기본에 가장 충실

한 디자인임에도 베이비 돌 원피스에 망사 스타킹, 투박한 

워커 부츠와 믹스한 그의 탁월한 스타일링 감각 덕분에 이

토록 뜨거운 패션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후드와 라펠을 생

략하고 가죽 요크와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패셔너블한 더플

코트를 완성한 지방시, 케이프를 연상시키는 A자 실루엣의 

크림색 더플코트로 아메리칸 클래식을 보여준 랄프 로렌, 

큼지막한 스트라이프 패턴과 프린트를 입힌 3.1 필립 림도 

더플코트의 유행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오피스 우먼이라면 

미니멀한 캐멀 컬러의 더플코트에 누드 톤 펌프스를 매치한 

데렉 램의 스타일링이 유용할 듯. 

Trend 2. Soft Pastel 
어둡고 진한 무채색 일색인 겨울철 옷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면 이번 시즌이 적기다. 크림, 스카이 블루, 라벤더, 레

몬 등 마카롱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파스텔컬러 코트가 쇼

윈도를 장식했으니. 올겨울엔 유행에 민감한 콧대 높은 여

자들의 위시 리스트까지 공략할 만큼 지극히 세련된 모습으

로 등장했다는 점을 기억하자. 특히 오버사이즈 실루엣일 

경우 세련된 느낌이 배가되는데, 목욕 가운을 걸친 듯 커다

란 하늘색 모헤어 코트와 라펠이 넓은 핑크색 코트를 대거 

선보인 까르뱅이 좋은 예가 되겠다. 이너 웨어는 셀린이나 

로샤스, 아크네에서 선보인 것처럼 회색, 검정 등 모노톤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올겨울엔 코트와 같은 컬러로 

톤온톤 매치하는 것이 가장 세련된 방법.

Trend 3. Oversize Me 
지난 시즌을 휩쓴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인기가 식을 줄 모

른다. 몸에 잘 맞는 테일러드 코트를 갖고 있다면 큼지막한 

아우터 하나쯤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것. 오버사이즈 코트

가 시즌을 거듭할수록 사랑받는 이유는 스타일링 방법이 무

궁무진하게 펼쳐지기 때문. 어떤 이너 웨어를 선택하더라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한몫한다. 어깨선이 한 뼘 이상 

내려온 부드러운 라인에 진동둘레가 넉넉하고, 라펠이 큼지

막하며 둥그스름한 코쿤 디자인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텔라 매카트니는 코트보다 긴 원피스에 투박한 플랫폼 슈

즈를 매치해 더욱 길고 풍성한 실루엣을 완성했고, 프로엔

자 슐러는 슬림한 펜슬 스커트와 함께 형태의 미학을 강조

했으며, 막스마라와 지암바티스타 발리는 재킷과 코트, 코

트와 코트를 겹쳐 입는 다양한 레이어드 방식을 제안했다. 

Trend 4. Maxi Boom 
발목이 겨우 드러나는 맥시 길이 역시 코트 마니아의 지갑

을 열게 할 매력적인 트렌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로테

빳빳한 모직 소재 더플 

코트 3백만원대 생로랑.

코쿤 형태의 오버사이즈 

코트 3백만원대 마르니.  

밑단에 섬세한 크로셰를 

덧댄 파스텔컬러 코트 

4백만원대 끌로에.

블랙과 화이트의 

모던한 조합과 페미닌 

실루엣이 특징인 코트 

8백만원대 디올.

넉넉한 아웃핏을 

연출하는 

스트라이프 코트  

4백만원대 스텔라 

매카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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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여성 코트.indd   18 2013-12-18   오후 11:39:33



스
타
일
리
스
트
 0
0
0
0
0
0
0
0
 

2  STYLE CHOSUN  Wedding

 Winter Glory
영롱하게 빛나는 화려한 하이 주얼리와 이국적인 무드, 

드라마틱한 볼륨감이 어우러진 배우 장미희의 관능적인 패션 모멘트. 
photographed by yoo young gyu

지그재그 패턴을 입힌 밍크 퍼 코트 

콜롬보 비아델라스피가. 화이트 골드에 

523.26캐럿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사카라 네크리스,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우라 이어링, 왼손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아나벨 링 모두 드비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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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피부 미인이 아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본연의 피부가 

좋은 듯 맨얼굴처럼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연출하는 샤넬의 

CC크림이 있다면 말이다. 다섯 가지 스킨케어 기능과 메이크업 

효과를 단 하나의 제품에 담은 CC크림이 올해 새로운 컬러를 

추가해 바쁜 현대 여성에게 생기 넘치는 완벽한 피부를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Natural perfection
피부를 위한 내추럴 뷰티
최근 몇 년간 뷰티 시장에 큰 획을 그은 화장품을 들

라면 단연 BB크림을 꼽을 수 있다. 피부 좋은 여자 연

예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소개되며 한국을 시작으

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판도를 바꾼 

BB크림은 메이크업 트렌드 변화에 핵심이 된 제품 중 

하나. 4년 전까지만 해도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

스, 파운데이션, 파우더까지 발라 빈틈 없이 꼼꼼한 

베이스 메이크업에 열을 올리던 여성들이 이제는 BB

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바르는 내추럴 메이크

업에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젠 어떻게 하면 더 자연

스럽고 맨얼굴처럼 건강하게 연출하느냐가 아름다운 

피부 표현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BB

크림이 회색이 도는 칙칙한 컬러, 들뜨는 제형 등의 

단점으로 그 인기가 주춤할 무렵, 이를 대체해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 바로 CC크림이다. CC는 ‘Complete 

Correction’의 약자로, CC크림은 BB크림의 단점을 

보안하고 스킨케어 기능을 강화해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스킨케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차세대 메이크업 제품. 현재 다양한 CC크림이 출시

되고 있지만, 사실 CC크림의 시초는 샤넬이다. 다섯 

가지의 스킨케어 기능과 메이크업 효과를 단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시킨 샤넬의 혁신적인 CC크림은 BB크

림을 제치고 다양한 ‛미투(me too)’ 상품을 탄생시킬 

만큼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복잡한 메이크업 과정

이 하나로 줄어들면서 바쁜 아침에 출근 준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가꿔주

는 스킨케어 성분과 화사하고 고른 피부 보정력까지 

갖추었다. 그 때문에 마치 원래 피부가 좋은 듯 윤기

가 흐르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원하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메이크업 도구를 사용하지 않

아도 손쉽게 바를 수 있어 초보자는 물론 수시로 피부 

보정이 필요한 직장인 여성에게도 안성맞춤이다.

다섯 가지 스킨케어 효과를 한 번에
샤넬의 CC크림이 특별한 것은 진정, 보습, 보호, 예

방, 피부 톤 정돈이라는 다섯 가지 스킨케어 효과 때

문이다. 수레국화 수액이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풍부한 보습을 전달하며, 미네

랄 자외선 차단 성분이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 

또 리주벤시아 성분이 자연적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

해 피부를 보다 젊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마지막으

로 CC크림에 함유된 미네랄 색소가 붉은 기, 잡티 등

의 피부 결점을 커버해 고르고 화사한 피부 톤을 선사

한다. 얼굴을 두 구역으로 나눠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을 비교해보았을 때, CC크림을 바른 피부 표면이 훨

씬 매끄러워 보이는 것은 물론, 피부 톤 역시 고르게 

정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번 덧바르면 커버

력은 높아지지만 두껍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것이 장점. 벨벳같이 부드러운 텍스처는 얇게 피부에 

밀착되어 은은한 윤기를 표현한다. 작년에 20호 베쥬 

컬러를 출시한 데 이어 새롭게 추가한 핑크 빛의 12호 

베쥬 로제는 아시아 여성의 노란 피부를 화사하게 보

정하며, 피부 톤이 다양한 여성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20호 베쥬, 12호 베쥬 로제(NEW) 

30ml 7만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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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age to the 
Muse
여배우의 패션, 귀족적 클래식의 상징이 되다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는 셀러브리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드라

마 속 여배우의 가방은 다음 날 바로 품절을 기록하고, 부잣집 사모님 역할을 맡은 중

년 여배우가 입은 의상도 예외는 아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장식한, 대중

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패션계

에 놀라운 영향력을 떨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아이템을 클래식의 반열에 오

르게 한 위대한 여배우들의 이름이 떠오른다. 패션 아이콘의 대표적인 여배

우 그레이스 켈리는 여배우로, 모나코의 왕비로 패션계에 깊은 족적을 남겼

다. 1956년 그녀가 임신한 배를 감추기 위해 들고 있던 사다리꼴 모양의 빨간 

악어가죽 가방은(본래 이름은 ‘쁘띠 삭 오뜨’이다) 지금까지 ‘켈리 백’이라 불리며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 <라이프>에 실린 이 단 한 장의 사진은 패

션 역사에 ‘귀족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절대 불멸의 화석이 되었다. 수십 년간 구찌를 대

표하는 아이콘인 플로라 컬렉션 역시 그레이스 켈리를 위한 것이었다.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는 10대 시절 이미 어머니인 그레이스 켈리에게 플로라 패턴 블라우스를 선물 받기도 했

다. 여배우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산 퍼스트레이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역시 마찬가지다. 공식 

석상에 다양한 디자인의 구찌 백을 매치한 모습이 전파를 타자 세계는 구찌에, 재클린에게 열광했다. 그 

옛날 브랜드 초기부터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바로 ‘재키 백’이었고 구찌의 화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셀러브리티와의 돈독한 관계 아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티파니의 전설적인 컬렉

션인 쟌 슐럼버제의 브레이슬릿 역시 ‘재키 팔찌’라는 애칭 아래 미국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니 가장 패셔너블

한 퍼스트레이디로 꼽히는 재클린의 매력은 지금 할리우드 스타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영화 같은 삶, 그 자체가 패션
명품 마케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멋진 디자인은 기본, 잊을 수 없는 스토리를 덧붙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야기에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 여배우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영화보다 

더 멋진 살아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기에 꾸며낼 필요가 없고,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광

고할 필요도 없다. 바로 이러한 멋진 스토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여배우를 오마주하는 컬렉션을 

선보이는 것이다. 2013년 불가리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발표

하며 세기의 아이콘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나는 그녀에게 맥주를 소개했

고, 그녀는 내게 불가리를 소개했다.” 그 어떤 광고 카피보다 멋지지 않은가. 불가리는 이번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하

며 불가리 엘라자베스 테일러 프라이빗 컬렉션을 함께 선보였는데 이 제품들은 2011년 12월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다. 그중 1962년 불가리에서 만든 플래티넘 소재의 팔각형 에메랄드 링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처음

으로 리처드 버튼에게 받은 주얼리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링은 2002년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이즈 재

단 자선 경매에서 판매되었는데 당시 테일러는 이런 메모를 남겼다. “사랑을 간직하세요(Wear it with Love)”. 

비극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우아함의 결정체로 승화된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스타일과 애티튜드, 라이프

스타일 모든 면에서 많은 여성들을 사로잡았는데, 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은 이탈리아 브랜드 토즈다. 평소 토즈의 

‘D 백’을 즐겨 사용하는 다이애나의 모습이 많은 매체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 해 토즈는 <타임리스 아이콘>이라는 

주제로 다이애나의 회고전을 개최하며 다이애나의 이니셜을 딴 ‘D.D 백’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다. 로열 패밀리의 

전통에 따라 지금의 왕세자비인 케이트 미들턴 역시 D 백을 애용하기에 토즈는 지금까지 다이애나로 인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패션인, 여전히 살아 있는 클래식의 아이콘을 꼽으라면 제인 

버킨을 들 수 있다. 이름만으로도 클래식이 되어버린 ‘버킨 백’은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 겸 영화배우인 세르

주 갱스부르의 부인,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것이다. 물론 제인 버킨 자체가 유명한 모델이자 영화배우

이지만, 남편인 갱스부르의 보헤미안 이미지와 화학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이 중요하다. 1984년 이 

커플을 비행기에서 만난 장-루이 뒤마 에르메스(5대 회장)는 제인 버킨이 들고 다니는 밀짚으로 만

든 시장 가방을 보고 그녀를 위해 특별한 가방을 선물했는데, 이 검은색 가죽 가방이 프렌치 시크

를 상징하는 버킨 백이 된 것이다. 최근 과거의 여배우들의 뒤를 이어 새롭게 등장한 현대적인 명품의 

아이콘은 멀버리의 알렉사 청, 루이 비통의 소피아 코폴라 같은 예술계와 패션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버전

의 셀러브리티다. 하지만 이들을 다시금 거론한다 해도, 흑백사진 속에 담겨 있는 여배우들의 매력

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배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스토리,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던 고유

한 이미지는 억지로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간이 흘러도 절정의 아름

다운 모습만 남는다는 것이다. 운명을 달리한 아름다운 여배우들은 더 이상 스캔들에 휩싸

이지도 않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도 않으며 그저 사진 속에서 매혹적인 미소를 보내고 있

다. 명품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미 종료한 그녀들을 삶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브랜드

에 가장 맞는 면만을 부각시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에, 이보다 더 좋은 소

재를 찾기 어렵다. 비밀스러운 스토리로 점철된 여배우의 인생은 명품 브랜

드를 만나 채색되고, 명품 브랜드는 장인 정신에 판타지라는 남다른 오라

를 더하며 서로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한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그녀들

을 안쓰럽다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살아 있는 동안 기

꺼이 브랜드에 키스를 보내던, 패션을 사랑했던 여성이기에 눈

살을 찌푸릴 이유는 없다. 쉼 없이 바뀌는 패션계에 아름다운 

여성이 남긴 멋진 아이템이 세월을 거스르며 영원히 명예를 

얻는 것이 눈부시지 않은가. 지금으로부터 1백 년이 지난다 

해도 여배우의 인생이 담긴 클래식한 아이템은 수많은 여성들

의 로망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1 재키 백을 매고 구찌 매장을 나서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모습. 
2 기품을 잃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패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모습. 클래식한 토즈 백을 들고 있다. 3 불가리의 
아이콘이 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 4 다이애나의 이니셜 D를 
더해 새롭게 선보인 D.D 백.  5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퍼스트레이디 시절 

즐겨 착용했던 티파니의 쟌 슐럼버제 컬렉션. 6, 7 지금까지도 불멸의 
클래식으로 남아 있는 켈리 백과 버킨 백. 8 모나코 왕비였던 
그레이스 켈리의 사랑을 받은 구찌의 플로라 컬렉션. 

9 리처드 버튼이 처음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선물한 

불가리의 에메랄드 링. 

시간은 아름다움에 클래식이라는 영광을 

더해준다. 여기에 ‘여배우’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그 생명력은 더 큰 오라를 얻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 흑백사진 속 

여배우들을 오마주한 제품이 지금까지 

거부할 수 없는 클래식이 된 이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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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하트 셰이프’라 불리는 작고 볼륨 있는 입체적 얼굴형은 동안의 상징이다. 

나이가 들수록 흐트러지는 얼굴선을 바로잡고, 아기같이 통통하게 차오른 젊은 얼굴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피부 탄력 케어에 집중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face Shaper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리질리언스 리프

트 인스턴트 액션 리프트 트리트먼트 독특한 붓 타입의 플렉

스-팁 애플리케이터와 커스텀컬프트 테크놀로지™를 적용

해 처지기 쉬운 얼굴선을 정확하고 빠르게 공략해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용기의 뚜껑을 'on'에 놓고 탄력을 잃거나 

처지기 시작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면 좋다. 아침이나 

저녁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할 수 있고 메이크

업을 한 상태에서도 바를 수 있다. 30ml 9만8천원대. 문의 

02-3440-2772

랑콤 레네르지 멀티-리프트 리바이바-플라즈마™ 세럼 피

부 세포에 집중 작용해 활력을 되살리는 리프팅 세럼. 멀

티-텐션 테크놀로지와 피부 활력에 도움을 주는 멀티-바이

탈 복합체를 조합해 피부 탄력 증진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

다. 특히 멀티-텐션 테크놀로지는 열 가지 피부 연결 고리

에 작용해 피부층에 단단하게 탄력을 채워주는 랑콤만의 혁

신적인 기술력으로, 일주일 후엔 피부에 탄력과 매끈함을, 

한 달 후엔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긴 듯 날렵한 페이스 라

인을 선사한다. 50ml 19만원대. 문의 080-022-3332

클라란스 V 리프팅 에센스 피부 속 불필요한 지방과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 어느 각도에서든 자신 있는 젊고 입체적인 

얼굴 라인을 만드는 V 리프팅 에센스. 홀스 체스트넛 추출

물과 카페인 성분이 부기를 완화하고 바카린 추출물이 지방

세포의 증식을 막아 얼굴선을 또렷하게 정돈한다. 또 블루

버튼 플라워 성분이 얼굴의 불필요한 지방 주머니에 직접 작

용해 탄력 있는 V라인을 선사한다. 페이스 마사지와 병행하

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50ml 8만8천원. 문의 

080-542-9052

겔랑 아베이 로얄 인텐스 넥 앤 데콜테 크림 SPF 15 피부 

나이를 여실히 드러내는 목과 가슴 라인을 관리해 얼굴에서

부터 이어지는 라인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는 마사지 

크림. SPF 15의 자외선 차단 효과로 잡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 적당량을 손에 덜어 따뜻하게 데운 후 목 앞쪽에

서 뒤쪽으로 압력을 가해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턱을 들어 

올려 위에서 아래로 데콜테까지 쓸어내리듯 바르면 또렷한 

페이스 라인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 50ml 17만4천원. 

문의 080-343-9500

달팡 스티뮬스킨 플러스 리프트 리뉴얼 시리즈 30일간의 집

중 탄력 개선 트리트먼트 세럼으로, 강력한 안티에이징 부

스터 성분을 고농축해 피부에 뛰어난 리프팅 효과를 선사한

다. 아세틸 글루코사민이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고 딥

세인 성분이 피부에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 외부 자극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30일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매

끄러워지고 얼굴선이 살아나며 피부 톤이 고르고 윤기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피부 보약처럼 1년에 3~4회 피부 컨

디션이 떨어질 때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5mlX6개 

53만원. 문의 02-3440-2706

디올 캡춰 리프트 세럼 르프로필랑 울트라 스트레치 슬리

밍, 셰이핑, 리프팅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즉각적으로 

얼굴을 팽팽하게 당겨 탄력 있게 가꾸는 리프트 세럼. 고농

축 비-스킨™ 스트레치 성분과 젤 타입의 텍스처는 바르는 

즉시 얼굴을 당겨 흐트러진 얼굴 윤곽을 잡아준다. 또 V-

슬림, 효모 추출물, 엘라스템™ 복합체가 피부에 축적된 지

방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해 작고 볼륨 있는 동안 얼굴형을 

선사한다. 30ml 14만5천원. 문의 02-3438-9537

샤넬 르 리프트 크림 노화는 외부 환경에 좌우된다는 후성 

유전학 이론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로 진귀한 성분 중 하나

인 에듈리스 뿌리를 사용해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안티

에이징 크림. 피부 조직을 촘촘하게 재정렬하고 깊은 주름

을 케어해 매끄럽고 또렷한 얼굴 라인을 가꿀 수 있다. 주

로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카노 방법론을 적용해 제작한 

두 가지 타입의 텍스처는 어떤 피부 타입이든 만족하며 사

용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50g 19만5천원. 문의 080-

332-2700

크리니크 리페어웨어 업리프팅 퍼밍 크림 얼굴, 목 피부의 

주름은 물론 처진 볼, 늘어진 턱살까지 개선해 피부를 눈에 

띄게 단단하고 볼륨감 있게 가꿔주는 나이트 전용 퍼밍 크

림. 피부 탄력을 증진하는 특허 성분과 함께 중력의 힘과 맞

서 싸우는 포뮬러를 함유해 피부 탄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끌어올린다. 피부 타입에 따라 건성용, 건복합성용 두 가지 

타입 중 선택할 수 있다. 50ml 9만5천원. 문의 02-3440-

2773 에디터 권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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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 로더의 혁신,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 
오로지 화장품에 대한 오랜 연구와 투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권위

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집중적인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40~50대부터 초기 

노화 관리에 힘쓰는 20~30대까지 엄마의 화장대를 거쳐 딸이 함께 쓰는 화장

품 브랜드로 손꼽히는 에스티 로더의 얘기다. 에스티 로더 하면 떠오르는 ‘갈색

병’의 계속되는 진화를 비롯해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라인인 ‘리-뉴트리브’, 그

리고 항산화 푸드인 베리와 석류의 힘을 강조한 ‘뉴트리셔스 래디언트 컬렉션’

까지. 신기술과 신성분을 접목한 에스티 로더의 대표적인 스킨케어 라인은 수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즈메틱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서 브랜드 파워를 입

증한다. 그리고 2014년 첫 번째 야심작,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베이팅 트

리트먼트 로션’으로 새해의 포문을 열었다.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는 아시아 여

성을 공략한 마이크로 입자의 발효 에센스라는 점이다. 에스티 로더 연구팀은 

발효의 원리를 피부에 접목하기 위해 자연의 극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

는 최강 생존자(Ultimate Survivor)’로 알려진 특별한 유기체에 관심을 돌렸

다. 이를 토대로 유기체의 끈질긴 생명력의 비밀은 마이크로 영양분과 단백질

의 특별한 조합이 가져오는 자연적인 치유 능력에 있다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의 핵심이 되는 ‘마이크로 발효 영양소’를 개발하기 이른

다. 고기능성 스킨케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마이크로 단위로 잘개 

쪼갠 유효 성분이 침투하기 어려운 진피층까지 흡수율을 높였다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기초가 되는 피부 보

호막을 강화해 숨어 있는 광채를 이끌어낸다는 콘셉트로, 인위적인 치료보다

는 스스로 젊고 건강한 피부로 개선하는 것을 도와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지

는 데 초점을 둔다. 마이크로 침투 파워, 마이크로 영양 파워, 마이크로 활성 

파워로 일컫는 3단계 마이크로 파워가 피부를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 외부 유해

환경이나 노화의 적신호가 켜질 때도 끄떡없는 견고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발효 과학으로 잠들어 있던 피부의 빛을 일깨우다 
에스티 로더의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는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 바르는 스타

터 제품으로 완성된 ‘워터리 에센스’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워터리 에센스는 

질감이 가볍고 산뜻해 여러 겹 덧발라도 답답하지 않고 흡수가 빨라 복잡한 스

킨케어 단계를 거치는 한국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워터 타입이지만 

농축된 영양분이 느껴질 만큼 밀도가 높아 토너처럼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다

는 것도 특징. ‘3초 보습법’에 입각해 세안한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르면 남

다른 촉촉함이 느껴진다. 화장솜이 아닌 손에 덜어 사용하면 농축된 질감을 온

전히 느낄 수 있는데, 피부에 닿자마자 퍼지는 그물망 시스템 덕에 피부 표면

에서 겉돌지 않고 충분히 흡수되어 금세 피부가 좋아진 듯 기분 좋은 촉촉함을 

남긴다. 발효 과학을 접목한 독자적인 마이크로 발효 영양소는 피부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저항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꾸준히 사용하면 

노화의 시간을 두 배는 늦출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게 하

는 젊음의 활성 기능을 촉진해 생기 잃은 피부의 빛을 일깨우는 데 탁월한 효과

를 발휘한다. 더불어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와 갈색병 리페어를 함께 사용하면 

피부의 근본을 강화하는 동시에 손상된 피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발효 화장품 특유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

던 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발림성이나 질감, 향, 

효능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고 안전성을 테스트한 결과 95% 이상이 2주 후 피

붓결이 고르게 정돈되었으며, 한 달 후에는 촉촉한 수분감이 느껴지고 피부 톤

이 밝고 환해졌다는 수치만 보더라도 이 제품이 한국 여성의 입맛에 딱 맞는 제

품임을 예감할 수 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힘을 길러

주고 싶은 여성들에게 에스티 로더의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가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150ml 13만5천원대. 문의 02-3440-2772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에스티 로더에서 아시아 여성의 피부 고민을 제대로 간파한 혁신적인 에센스를 선보였다. 글로벌 코즈메틱 브랜드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한 놀라운 발효 과학의 결정체,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he ultimate Es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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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의 섬세한 손길로 한 방울 한 방울 빚어낸 럭셔리 피테라™ 최고의 명작 SK-II LXP. 

기존의 얼티미트 퍼펙팅 에센스와 세럼, 크림에 아이크림을 추가하며 네 가지 명작 시리즈가 완성되었다. 

SK-II 로열 유저인 백은하 작가가 말하는, LXP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와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럭셔리 피테라™ 

최고의 명작, LXP 
나이 든 주조사의 손이 아기처

럼 부드럽고 곱다는 사실을 발견

한 데서 비롯된 SK-II의 독자적

인 효모 성분 피테라™. 브랜드의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성분인 

피테라™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

지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피부에 

맑고 투영한 기적을 선사해왔다. 피

테라™ 하면 떠오르는 ‘페이셜 트리

트먼트 에센스’ 외에도 럭셔리 피테라

™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LXP 라

인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두꺼운 고객

층을 확보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오직 피테라™만을 연구해온 장인이 

인위적인 가공을 일절 배제하고 8배 고

농축한 최상급 럭셔리 피테라™를 한 방

울 한 방울 모아 완성한 것이 바로 LXP 라인이다. 발효 과정부터 오랜 시간 정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성과 엄격한 공정을 거쳐 소량 생산만 가능한 진귀한 제품이기도 하다. 특히 풍

부한 보습과 영양이 필요한 이 계절에는 품귀 현상을 빚는다고. 고농축 피테라™에 견줄 만

한 진귀한 성분인 로즈 압솔루트도 안티에이징 효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명작의 품격을 드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일찍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성분으로 자주 쓰이던 장미를 화

장품에 접목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SK-II는 더욱 특별한 장미인 ‘로즈 드 메이’

를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칸의 그라스 지방에서 수확하는 이 장미는 1kg당 무려 1

만 달러에 이르고, 4톤의 장미를 모아야 비로소 4.8kg의 로즈 압솔루트를 얻을 수 있을 만

큼 매우 고귀한 성분이다. 이 로즈 드 메이는 세계적인 향수  ‘장 파투 퍼퓸’ 과 오직 LXP에만 

사용하도록 허락되어 특별함을 더한다. 여기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한 기적의 식물, 센텔

라 에센스를 비롯해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비결로 알려진 리치 에센스, 첨단 테크놀

로지를 접목한 스킨 리제너레이팅 Activ™ 등 신성분과 첨단 기술력이 든든하게 뒷받침되었

다. LXP를 대표하는 얼티미트 퍼펙팅 크림을 비롯해 퍼펙팅 에센스와 세럼으로 구성된 기

존의 라인에 아이크림이 합세하며 완벽한 명작 시리즈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것. 

가슴까지 스며드는 은은한 장미 향과 풍부한 질감, 팽팽한 탄력을 넘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LXP는 단순히 스킨케어를 넘어 편안한 휴식을 주는 고품격 럭셔리를 경험하게 한다. 

백은하 작가의 꽃잎처럼 아름다운 LXP 스토리 
SK-II는 어떤 코즈메틱 브랜드보다 충성심 높은 로열 유저를 자랑한다. 한번 경험해본 이

들은 확실한 효과와 남다른 품격에 매료되어 쉽게 바꾸지 않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LXP는 

양태오 인테리어 디자이너뿐 아니라 꽃 그림 작가로 잘 알려진 백은하 작가가 로열 유저를 

자처하고 나섰다. 백은하 작가와 SK-II의 인연은 2010년 브랜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피테라 에센스 아트 콜라보레이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XP 크림을 두 

통째 쓰고 있었던 그녀는 좋은 제품이라 작업에 흔쾌히 응했고, 이후 다양한 라인까지 접하

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많은 제품 중에서도 LXP 라인에 흠뻑 빠졌다는 백은하 작가는 피부

에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오감을 채워주는 LXP가 

자신의 완벽한 힐링 파트너라고 이야기한다. 하루 일과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LXP 

라인은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을 선사한다고. 자신의 꽃 그림 작업과 숙련된 장

인의 정성, 노하우로 완성하는 LXP 시리즈의 공통점에서 착안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남자처럼 못생긴 손이 가족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면서 서서히 예뻐

진다는 내용인데, 이는 장인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낸 피테라™와 주제가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는 “먹는 것만큼이나 화장품 역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인가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에

요. 피부가 금방 기적같이 변한다는 말은 잘 믿지 않죠.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독자적인 성

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통성 있는 브랜드인지 살펴보고 그 제품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야 

정말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피부 관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덧붙여 작

은 부분도 감사하는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생각, 친구와 지인과의 좋은 유대 관계 역시 삶을 

건강하게 가꿔주는 힘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하는 백은하 작가. 그녀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에

는 다 이유가 있었다. 문의 080-023-3333 에디터 이예진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가 제작한 

패키지에 담긴 LXP 명작 시리즈.

(왼쪽부터)  LXP 얼티미트 퍼펙팅 

에센스(150ml 32만원대), LXP 얼티미트 

퍼펙팅 세럼(50ml 35만원대), LXP 

얼티미트 퍼펙팅 크림(50g 39만원대), LXP 

얼티미트 퍼펙팅 아이크림(15g 22만원대)  

masterpiece of  P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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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Q&A 
에두아르 모베-자르비 (Edouard Mauvais-Jarvis, 디올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Q1 드림스킨이 진정한 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나이, 피부 타
입, 피부 톤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피부를 완벽하게 케어해주는 첫 번째 하이브

리드 스킨케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드림스킨은 세 가지 효능의 스킨케어 제품

(완벽한 안티에이징 기능의 스킨케어,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다크 

스폿과 붉은 기를 완화해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제품)이 지닌 

장점을 하나로 결합한 제품입니다. Q2 드림스킨이 세대를 아우르는 스킨케어 제
품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드림스킨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한 컬러와 

피붓결을 개선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가 이런 요소들을 케어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스킨케어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Q3 드림스킨이 ‘카멜레온’ 스킨케어 제품
인 이유는? 드림스킨은 색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과 피부 톤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

이션과 달리, 피그먼트로 피부를 커버하거나 색을 입혀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자연적인 

광학적 특성들을 되살려주는 것이죠. Q4 드림스킨을 기존의 뷰티 루틴과 함께 사용할 때는 어떤 단계에 사용하면 
되나요? 드림스킨은 스킨케어 루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로션-아이크림-에

센스-크림 순서로 사용했다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크림 다음에 드림스킨을 사용하세요. 더욱 고급스러운 아름

다움을 위해 드림스킨을 바른 후 캡춰 토탈 파운데이션을 바를 수도 있습니다. 

the dream Skin
2014년 1월, 기존 코즈메틱 제품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제품과 만나게 

된다. 나이와 피부 톤에 상관없이 피붓결과 피부 톤에 동시에 작용해 노화에 

대항하는 궁극적인 스킨케어 제품, ‘디올 캡춰 토탈 드림스킨(Dior Capture 

Totale Dreamskin)’이 바로 그것이다. 

디올 사이언스의 성취: 그동안 꿈꿔온 모든 것들의 조화
보다 완벽한 스킨케어에 대한 열망은 지칠 줄 모른다. 어찌 보면 그 열망 자체가 뷰티업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일 것이다. 더욱 탄

력 있게, 더욱 매끄럽게, 더욱 깨끗하게…. 이런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기

울이는 대표적인 뷰티 브랜드 중 하나인 디올. 디올의 사이언스는 그 열망에 부응하는 신개

념의 하이브리드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며 또 한 번의 뷰티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올 

연구팀이 고민한 이상적인 스킨케어 솔루션의 출발점은 ‘나이와 피부 톤에 상관없이 피붓결

과 피부 톤에 동시에 작용해 노화에 대항하는 스킨케어 제품’이었다. 디올 연구진은 바르자

마자 피부 표면의 결점이 사라져 놀랍도록 완벽한 피부를 선사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에이

지-디파잉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포뮬러를 꿈꾸었

다. 그 결과, 이 어우러지기 어려운 요소들을 조화시킨, 한결 진화된 스킨케어 제품이 탄생

했다. 이 모든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팀은 3백여 개의 성분을 분석했고, 2백 번 

이상의 포뮬레이션 연구를 실행해야만 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아름다움에 대

한 사회학적 접근과 시각 행동 연구도 포함되었다는 것. 디올 연구진은 전 세계의 20~70세 

여성 8백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실시해, 여성들은 나이와 피부 톤에 관계없이 다크 

스폿이나 착색된 부분이 없는 빛나고 균일한 피부, 모공이 보이지 않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를 원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또 프랑스의 행동 신경학 교수인 아르노 오

베르 박사(Doctor Arnaud Aubert)와 함께 수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역시 흥미롭다. ‘아이 

트래킹(eye tracking)’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얼굴의 아름다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

낸 것. 얼굴을 바라본 순간, 방해되는 요소가 없어야 아름다움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피부 광학 행동(optical behavior of the skin) 연구’를 통해 사

람의 눈에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피부는 각 층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밝혀냈다. 

이처럼 캡춰 토탈 드림스킨의 탄생 뒤에는 40년간 정성을 쏟은 빛과 피부에 대한 연구와 15

년간 진행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축적한 디올 연구진의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다. 디올은 

피부가 어떻게 빛을 흡수하고 처리하고 반사시키는지 밝혀 모든 피부 타입에 적용되는, 시

각적으로 완벽한 피부라고 여겨지는 피부 원칙을 구축했으며, 완벽한 피붓결의 원천인 줄

기 세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두 전문 분야를 하나의 포뮬러에 담아 드림 스킨을 탄

생시켰다. 광학적인 피부 표면 개선뿐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까지 모두 작용하는, ‘이상적인’ 

스킨케어 제품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다. 디올 연구진이 개발한 미네랄 바이오메틱 성분 복

합체는 표피층의 광학 성분을 재생산해 피부를 즉각적으로 균일하게 회복시켜 피부 톤을 개

선하고, 매끄러움을 배가시킨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는 디올의 민속 식물학 연구진이 개발

한 희귀한 성분인 론고자(Longoza)와 오필리아(Opilia) 추출물이 피부 속까지 침투해 피부

의 탄력과 광채를 되찾아주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혁신적인 아름다움은 이제 열정과 과

학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로 이상적인 피부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캡춰 토탈 드림스킨은 수많은 스킨케어 제품 중 가장 창의적이고 이상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하다. 이로써 누구나 꿈꾸는 피부에 대한 해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

간 것 아닐까? 디올 캡춰 토탈 드림스킨 30ml 14만원. 문의 02-3438-9537

1 지난 10월, 프랑스의 상 장 드브레에 
있는 디올 연구센터 엘리오스(Helios)에서 

열렸던 캡춰 토탈 드림스킨 프레젠테이션 

행사장 전경. 한국에도 1월에 론칭한다. 

2 디올 가든에서 수확된 플로럴 활성 
성분들은 디올의 독자적인 블렌딩을 통해 

꿈의 피부를 실현해주는 탁월한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3 곧 출시되는 디올의 캡춰 
토탈 드림스킨은 나이나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안티에이징과 

래디언스 효능을 발휘하는 카멜레온 

제품으로, 기존의 스킨케어 사용 후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신개념의 스킨 

크리에이터이다. 4 디올의 민속 식물학 
연구진은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 파소 

등 세계 곳곳 희귀 식물들의 성분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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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꽁꽁 싸매고 다니는 계절이라도 메마른 몸을 마주하는 건 꽤나 슬픈 

일이다. 한겨울 길어진 밤은 피부를 재건하는 최적의 조건. 까칠한 피붓결,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크고 작은 뾰루지 등 눈에 띄는 보디 트러블을 잠재우고 

싶다면 보습력이 풍부한 보디 제품을 곁에 둘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relaXed Luxe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코코 마드모아젤 

벨벳 바디 오일 가벼운 마무리를 선호하는 이들에

게 추천하는 스프레이 타입 보디 오일. 샤워 후 물

기가 남은 상태에서 뿌리기만 하면 기분 좋은 향

과 촉촉함이 남는다. 보디 오일뿐만 아니라 포밍 

샤워 젤과 모이스처라이징 보디로션까지 갖추어 

샤넬의 보디 제품 라인을 좋아하는 이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0ml 8만3천원. 문의 080-

332-2700

이솝 제라늄 리프 바디 밤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

급하는 제라늄 잎 추출물과 시트러스 추출물이 만

나 산뜻한 첫인상을 전하는 보디 밤 제품. 보습에 

좋은 당근과 알로에 베라 성분이 집중적으로 영양

을 공급한다. 연고를 떠올릴 만큼 농밀한 제형이

라 팔꿈치나 무릎 등 특히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

에 바르면 효과적이다. 120ml 4만원. 문의 02-

547-5987

프레쉬 라이스 드라이 오일 비타민이 듬뿍 담긴 

쌀겨 성분이 농축된 보디 오일. 발림성이 좋아 적

은 양으로 허벅지나 복부 등 넓은 면적을 마사지

하기에 좋다. 흡수력이 남달라 바쁜 아침에 바르

고 옷을 바로 입어도 묻어나지 않는 것 역시 장점. 

로션을 바르고 오일을 덧바르면 두꺼운 보습 막

이 생겨 건조해질 일이 없다. 100ml 9만원. 문의 

080-822-9500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인텐시브 스무딩 바디 

크림 겨우내 듬뿍듬뿍 발라도 좋은 넉넉한 대용랑 

보디 크림. 로즈메리 추출물과 석류 등 강력한 항

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는다. 오랜 시간 수분

을 붙들고 있어 자잘한 뾰루지나 각질 등 피부 트

러블을 빠르게 잠재운다. 300ml 20만원대. 문의 

02-3440-2772

클라란스 모이스춰 리치 바디로션 가장 바르기 편

한 모이스처라이저 질감에 풍부한 보습력과 끈적

임 없는 마무리로 계속 손이 가는 보디로션. 포도

와 복숭아 추출물이 고르지 않은 피붓결을 매끈하

게 다독인다. 마사지할 때는 심장에서 가장 먼 발

부터 허리로, 상체는 팔목부터 어깨까지 마사지

하는 것이 요령. 200ml 4만5천원. 문의 080-

542-9052 

조 말론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이드 보디 크림 역

시 향수 레이어링의 첫 번째 단계라고 여기는 조 

말론답게 뚜껑을 열면 퍼지는 풍부한 향이 코끝

을 자극한다. 단독으로 발라도 오랜 시간 지속되

는 블러쉬 스웨이드의 잔향 덕에 향수가 필요 없

을 정도다. 피붓결을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코코

아 버터와 스위트 아몬드 같은 유연제 성분을 담

았다. 175ml 11만원대. 문의 02-3440-2750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럭스 수플레 바디 크림 캐

비아, 해양 추출물, 식물 추출물이 들어 있는 보

디 트리트먼트 크림. ‘수플레’라는 이름이 붙을 만

큼 피부에 닿자마자 녹는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이 

특징이다. 특히 건조한 부위를 꾹꾹 눌러 마사지

하면 갈라진 피부가 금세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스트 추출물과 소이 아미노산의 각질 

제거 기능을 겸비했다. 150ml 40만1천원. 문의 

080-511-6626

비오템 오일 테라피 보디로션을 열심히 발라도 건

조함에 시달린다고 토로하는 이들에게 제안하는 

보디 오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로즈힙 오일과 

피부에 윤기를 돌게 하는 시계꽃 오일, 비타민 A

와 E가 풍부한 살구씨 오일 등 세 가지 천연 오일

의 훌륭한 조합이 메마른 피부를 유연하게 한다. 

오일 제품인 만큼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125ml 5만2천원대. 문

의 080-022-3332

시세이도 리플레니싱 바디 크림 셔벗을 연상시키

는 부드러운 텍스처가 사르르 녹아 윤기를 남기는 

안티에이징 보디 크림. 서양 산사나무 추출물이 

혈행을 촉진해 피부 톤이 건강해 보이며, 셀룰라

이트가 쉽게 뭉치지 않도록 돕는다. 손에 적당량

을 덜어 얼굴 가까이 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 말

리꽃 향이 아로마 효과를 내 숙면을 취하는 데 도

움을 준다. 200ml 9만5천원. 문의 080-564-

7700 에디터 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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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생명력을 직시하다, 아름다운 자연 발효 화장품 숨37̊
실내와 야외 모두 건조함으로 가득한 1월, 여자들은 특별한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찾게 된

다. 자극적인 화장품보다는 순하고 촉촉한 남다른 화장품을 찾고 있다면 자연 발효 화장품

은 어떨까. 국내 발효 화장품의 대표 주자인 숨37̊는 백화점에서 무엇보다 제품력으로 인정

받은 브랜드로 생명, 정성, 기다림의 아름다운 시간을 거쳐, 자연의 생명력을 온전히 담은 

자연 발효 화장품이다. TV에서 여배우 한효주가 말 그대로 고운 얼굴로 추천하는 숨37̊의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는 1분에 1개씩, 자그마치 1백50만 개 이상 판매된, 브랜드를 대

표하는 메가 히트 제품. 생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건인 호흡을 의미하는 ‘숨’과 삶

의 온도(체온)를 의미하는 ‘37℃’를 결합한 이름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를 잘 담고 있다. ‘발

효’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따른다는 사실과, 정성을 쏟아 화장품을 만든다는 사실

이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숨37̊의 모든 제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텍스처

다. 오랜 시간 발효를 통해 정성스럽게 완성한 만큼, 피부에 빠르게 스며든다. 스테디셀러인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의 뒤를 이어 안티에이징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컨센트레이티드 크림’ 역시 발림성이 뛰어나다. 8천년 전 인류 최초

의 발효 기원지인 그루지아 지역의 전통 발효법을 도입해 완성한 안티에이징 제품은 무겁고 

답답하다는 편견을 단번에 깨뜨리는 제품이다. 자연 발효 화장품이기에 이질감이나 두꺼운 

느낌 없이 부드럽게 발린다. 두 제품 모두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뛰어난 기능성 화장

품인데도  마치 수분 케어 제품처럼 흡수력이 뛰어나다. 

탄성 밴드를 회복시켜 젊음을 살리다, 시크릿 리페어 탄생
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숨37̊의 연구진이 가장 주목한 것은 피부 속 ‘탄성 밴드’다. 이는 탄

성을 결정하는 피부 구조체로, 피부 젊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탄성 밴드

의 수분이 빠지고 조직이 붕괴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밀도가 저하되어 결국 얼굴선이 무

너진다. 반대로 피부의 탄성 밴드가 건강하면 수분, 밀도, 탄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

는 것. 숨37̊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컨센트레이티드 크림은 8천 년을 이어온 그루

지아의 전통 발효법을 통해 얻은 탄성 활성화 성분, 슈퍼 폴리페놀™을 함유해 피부 속 잠자

던 탄성 밴드를 촘촘하고 탄탄하게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깊고 진한 발효 성분이 피부 속 탄

성 밴드에  작용해 팽팽하고 힘 있는 피부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 숨37̊의 에센스

를 써본 여성이라면 기대가 클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는 스킨 다음 단계에 바르는 제품

으로  발효에 발효를 더해 깊고 진한 고농축 텍스처를 담아 발림성이 뛰어나다. 시크릿 리페

어 컨센트레이티드 크림은 안티에이징 크림의 쫀득함은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도 수분 크림

보다 발림성이 뛰어나다. 습윤 레이어링 기술로 완성한 고농축 텍스처가 밀착감 있게 발리

면서 부드러운 느낌은 그대로 살렸다. 뻑뻑해서 두껍게 발라야 했던 안티에이징 크림이 부

담스럽게 느껴졌다면 꼭 한번 사용해볼 만한 제품이다.  단순한 보습을 뛰어넘어 다음 날 확

실한 피부 변화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자연 발효가 완성한 새로운 시크릿 리페어 안티에이

징, 두 가지 제품은 좋은 해답이 될 것이다.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50ml 12만5천원,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티드 크림 50ml 11만8천원. 문의 080-023-7007 에디터 배미진

모공이 보이지 않을 만큼 촘촘한 탄성 피부는 여자들의 꿈이다. 탄성이란, 노화에 대응해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본연의 성질로, 건강한 피부일수록 수분, 밀도, 탄력이 탁월한 조화를 이룬다. 

발림성, 안티에이징 효과, 촉촉함까지 갖춘 탱탱한 탄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 숨37̊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크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and you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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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은 전통을 거부할 수도 없고, 뿌리쳐서도 안 되는 유서 깊은 브랜드이다. 20세기 초반 자동차 업계의 선구자였던 헨리 마

틴 릴런드가 그의 영웅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름을 따 설립한 브랜드라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전통에서 창조하는 새로움(Creating New out of Old)’이라는 문구가 퍽이나 잘 어울린다. 게다가 말미에 

있는 ‘old’에서 ‘new’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링컨의 신차 디자인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위풍

당당한 전통의 오라가 배어 있으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가 과도하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 ‘혁신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

다’라는 명언이 피부로 와 닿는다. 사실 이처럼 전통의 자산을 토대로 한 혁신은 많은 예술가들이 평생에 걸쳐 안고 가야 할 과

제이기도 하다. ‘자기 복제’를 지양하고 창조적 변화를 추구하되, 본연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난해  서울 신사 전시장에서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링컨의 아트 컬래버레이션 프로

젝트 ‘리이매진’이 선택한 3명의 국내 아티스트는 발군의 조합이었다.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식이나 시각에서 혁신을 일삼아

온 포토그래퍼 한성필, 사진 조각이라는 분야를 개척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권오상, 그리고 기술과 예술의 조합

을 앞세워 재기발랄한 미디어 아트로 주목받고 있는 에브리웨어. 일단 이들의 컬래버레이션 결과물이 반갑고 고무적인 것은 

차체에 물방울이나 줄무늬를 입히는 식 등 이쪽 분야에서 다소 식상해진 ‘아트 카’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마다

의 분야에서 한계를 거부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사고를 작품 세계에 반영해온 아티스트답다고나 할까. 그래서 브랜드와의 ‘궁

합’이 더욱 돋보였다. 링컨의 야심작 MKZ를 2주간 몸소 주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떠오른 영감을 발산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커다란 자유를 느꼈다”며 덕분에 스스로의 창조 여정에서도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차’를 잊

지는 않았다. 세 그룹 모두 차체에 손길이 닿지 않았을 뿐이지 자동차이기에 의미를 품을 수 있는 재치 어린 요소를 창의적으

로, 그리고 상당히 자연스럽게 저마다의 작품에 반영했다. 이 글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순서는, 굳이 전시장을 찾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건물 바깥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한성필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작품인 

건물 외벽을 감싸는 커다란 가림막은 전시장 내부로 들어가 ‘공간과의 대화’를 접하게 만드는 유도체이니까 말이다.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미학은 ‘상생’에 있다. 아티스트 고유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스타일에 맞추는 컬래버레이션의 황금률을 지키는 것도 

나름의 예술이 아닐 수 없다. 새로움을 모색하는 데 지나치게 경도되면 브랜드의 정체성이 바래고, 그렇다고 브랜드의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티스트의 

창의적인 시도는 날개조차 펴지 못하고 파묻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포드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Lincoln)은 ‘컬래보노믹스’의 

미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예술계의 혁신적인 인물들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링컨 리이매진 프로젝트(Lincoln Reimagine Project, 

LRP)’의 면면을 보노라면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시너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Creating neW out of old

LRP 1_ by HAN SUNGPIL  행인은 물론 운전자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 환상적인 가림막, 도심에 중세풍 시장을 들여놓다
흔히들 선호하듯 자동차의 ‘래핑(wrapping)’을 시도하는 대신 건물 전체를 감싸버리는 대형 파사드(façade)를 설치한 건 아무래도 ‘신의 한 수’였다. 거리를 걷는 행인은 물론이고 자동차
를 타고 바삐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까지 절로 사로잡기 때문이다. 아무리 괜찮은 전시회라도 ‘모객’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랴. 링컨 전시장 건물은 번잡한 도심의 풍경이 짙게 드리운 서울 

강남의 도산 사거리 모서리에 자리 잡은 터라 중세 유럽의 시장을 재현했다는 한성필 작가의 고풍스러운 사진은 더욱 시선을 잡아끈다. 동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이지만 콜라

주 형식의 사진이란다. 이 건물이 위치한 사거리에는 온갖 종류의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터라, 환하게 켜진 링컨 MKZ의 헤드라이트가 시장을 비추는 사진 속 광경은 한결 이색적

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논밭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이제는 첨단 문명의 상징이 된 강남의 역사적 맥락이 스며든 도산 사거리에 전통과 현대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싶었다

고 한 작가는 설명한다. 상상과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를 가림막 하나로 허무는 것이다. 실재와 가상의 간극을 허무는 ‘비주얼 일루셔니스트’라는 별칭을 가진 아티스트다운 의도다. 사실 건

물에 마치 그림 같은 느낌의 사진을 활용한 파사드를 창조하는 건 한 작가의 주특기이다.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를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만들기도 했다. “지지할 곳이 마땅치 않은 통

유리로 된 건물에 천 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도전이었어요. 게다가 ㄴ 자로 된 구조 때문에 ‘골바람’이 들어와 천의 일부가 부풀어버리기도 했죠(웃음).”  아무리 세심한 실측을 바탕

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도 결국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하는 그는 전시회 개막일 전날, MKZ 프로젝트를 위한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다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만 이

러한 난관도 극복하는 ‘노하우’가 생겨 보람이 크다며 흐뭇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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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워치를 대표하며 오랜 명성을 

쌓아온 오메가가 현대 여성에게 새로운 시계의 의미를 부여한다. 

바로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오토매틱 워치, 레이디매틱을 선보이는 

것. 지난 12월 오메가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역사적인 뮤지엄 

피스를 전시하며 여성 워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다. 

오메가의 시간은 지금 오로지 여자들을 위해 아름답게 흐르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he lady’s Automatic

오직 여자만을 위한 기계식 워치
손목을 감싸는 미세한 진동음,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 착용해야만 멈추지 않고 시간을 알

려주는 도도한 매력. 바로 오토매틱 워치만의 특성이다. 물론 시계를 구입할 때 반드시 오

토매틱 워치를 고집하는 여성은 아직 많지 않다. 하지만 단정한 손목에 진동이 느껴지는 기

계식 시계를 착용한 여성이라면 취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안목

을 갖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메가는 기계식 시계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

아진 지금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만의 마스터피스를 갖고 싶어 하는 특별한 여성을 위해 레

이디매틱 신제품을 소개하는 론칭 이벤트를 국내에서 개최했다. 여성은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워치에 매료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 시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이 아름다운 파티의 첫 번째 이벤트는 스위스 본사에서 온 뮤지엄 피

스의 전시. 빈티지 워치의 특별한 매력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시계들은 약 40년 

만에 스위스를 떠난 오메가의 고귀한 유산이다. 1955년 최초의 레이디매틱, 그리고 1920

년대부터 사랑받아온 여성용 워치 뮤지엄 피스를 선보이며 여성 시계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

다. 1955년 처음 출시된 레이디매틱 워치는 특유의 여성스러운 우아함과 높은 품격을 고수

하며 한 세대를 풍미했다. 그 시절 레이디매틱은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름 34mm 다

이얼 사이즈에 비해 훨씬 작았으나 아름다움은 그대로다. 첫 번째 버전은 레더 밴드를 매치

한 클래식한 디자인이며, 1956년 선보인 두 번째 디자인은 벽돌 모양의 브레이슬릿을 매치

했고, 1958년에는 골드를 꼬아서 만든 레드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좀 더 화려한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스토리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일반적으로 남성만이 기계식 시계, 

오토매틱 워치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고, 1955년 처음으로 선보인 

여성을 위한 오토매틱 손목시계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마크 콜롬(Marc Colomb)이 

만든 칼리버 16AR SC-455는 무브먼트의 부피가 1.196cm3에 불과해 오토매틱 칼리버를 

장착한, 세계에서 작은 시계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 무브먼트는 사이즈가 놀랍도록 작지

만 뛰어난 디자인과 완성도 높은 부품 덕분에 정확성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점이다. 당시 일반적인 남성 시계에서도 얻기 어려운 크로노미터 타이틀을 획

득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 기술적 성취가 여성 시계를 판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

니었음에도 오메가는 이 뛰어난 성능의 작은 여성 시계를 공식 크로노미터 테스팅 기관에 의

뢰해 전 컬렉션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스페셜 코멘트와 함께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결국 

이 첫 번째 여성용 레이디매틱은 정확성 인증을 획득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시계가 되었

으니 오메가의 기술적 집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레이디매틱, 전설적인 이름의 부활
상반될 것만 같은 2개의 단어, 레이디(lady)와 오토매틱(automatic)을 합성해 만든 오메가

의 여성 워치 컬렉션 레이디매틱(Ladymatic)은 현대 여성 시계의 아이콘이 되었다. 레이디

매틱은 여성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첫 번째 셀프와인딩 시계 중 하나이며 앞서 이야기했듯 

오메가가 지금까지 선보여온 제품 중 가장 작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컬렉션 이

름만으로도 제품의 개성과 장점을 그대로 담아내며, 여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셀프와인딩 

워치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된다. 오메가의 스테판 우콰드(Stephen Urquhart) 사장

은 레이디매틱이라는 제품명을 현대에 다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지금 레이디매틱이라

는 이름은 59년 전 그때와는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지금 선보이는 레이디매틱은 스타일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메가 기계식 무브먼트의 퀄리티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 디자인

했습니다. 이 이름을 되살림으로써 오메가가 오랫동안 여성 고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 알리고, 21세기에 여성만을 위한 기계식 시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2005년부터 오메가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니콜 키드먼 역시 레이디매틱을 대표하는 얼굴로 여성을 위한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이야기한 바 있다.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시계의 무브먼트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게 시계 성능을 중요시한다는 이야기죠. 레이디매틱은 이

러한 여성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 자체가 최첨단 기술을 상징하

기 때문에 제품이 지닌 과거와 현재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워치메이킹의 완성도와 여성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하나로
시계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역사와 정통성이다. 오메가는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며 레이디매틱을 완성했다. 기계식 시계로 기술

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었으며 여성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심미적인 아름다움까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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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도 브랜드 콘셉트 전시장 전경.  2 미도는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 파리의 에펠탑 등 세계 유명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3, 4 1943년 선보인 
미도의 파일럿 워치. 미도는 조지 샤렌의 아들이자, 스위스 

공군의 파일럿이던 월터 샤렌이 미도 대표에 취임한 이후 파일럿 

워치를 개발하게 되었다. 5 미도는 시계 부품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파워와인드 시스템을 발명해 명성을 얻었다. 6 파워와인드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1959년 미도 오션스타 커맨더. 7 미도를 창립한 
스위스 워치메이킹 장인 조지 샤렌. 8 프랑스 렌 오페라하우스의 
곡선 디테일에서 영감을 얻은 바론첼리 컬렉션. 

예술과 기술의 모던한 조화, 미도 
스페인어로 ‘Yo Mido(I Measure)’, 즉 ‘나는 측정한다’라는 남다른 의미의 브랜드명을 지닌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MIDO)가 

2013년 11월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스위스 워치메이커 장인으로 유명했던 조지 샤렌은 1918년, 남들과는 다른 새

로운 브랜드를 꿈꾸며 스위스 졸로투른에 ‘MIDO G. Schaeren&Co.’라는 시계 공장을 설립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소장 가치

를 지닌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해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이루는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를 선보인 것이다. 아르데코 스타일부

터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다양한 워치를 다양하게 선보인 미도는 1934년 시계업계 최초로 안티 마그네틱,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방수, 충격 방지 등 네 가지 장점을 조합한 ‘멀티포트’ 라인을 선보이며 시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멀티포트 라인은 지금도 미도를 

대표하는 워치 컬렉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방수 기능을 위해 시계 크라운 아래 특별하게 처리한 코르크를 부착하는 ‘아쿠아

듀라(Acuadura)’ 공법은 지금도 워치 마니아들에게 회자된다. 1954년에는 시계 부품을 16피스에서 7피스로 줄인 파워와인드 와

인딩 시스템을 개발해 시계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무브먼트 개발로 인해 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리하기 쉬운 시

계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계로 명성을 얻었다. 유니크한 디자인에 완벽하고 실용적인 워치의 기능을 담은 독특한 아이덴티티

는 미도의 브랜드 정신을 대변하는데, 1985년 스와치 그룹에 편입되면서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디자인은 다채로워졌다. 국내에

는 이미 2010년 진출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지난 2013년 11월 미도의 브랜드 콘셉트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신사동 

호림미술관에서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웅장한 건축물의 매력을 시계에 품다
전시장은 95년간 이어온 미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전통을 한눈에 보여주는 ‘히스토리 존’,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존’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미도의 다양한 워치 컬렉션. 미도의 광고 비주얼

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과 이에 영감을 받은 워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파리 에펠탑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한 커맨더(Commander), 프랑스 렌 오페라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하면서 

우아함 감성의 바론첼리(Baroncelli), 시드니 하버 브리지의 감성을 담은 멀티포트(Multifort) 등 다

양한 컬렉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 그중 정밀한 기술력을 담은 오션 스타(Ocean Star) 컬렉션은 

클래식함과 스포티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디자인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성을 잃지 않도록 

오랜 기간 테스트를 걸쳐 제작한 컬렉션이다. 1944년 선보인 오션 스타는 미도의 컬렉션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제품으로, 1980년대 스포티함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디자인에 클래식을 더해 

시계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미도의 대표 워치 컬렉션인 멀티포트의 장점을 강화해 출시

해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미도는 무브먼트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훌륭한 

오토매틱 워치를 선보이는데, 스위스 시계 인증 기관인 COSC에서 15일 동안 서로 다른 온

도, 압력, 위치에서 시계의 오차와 기능성을 측정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고의 무브먼트에

만 부여하는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스위스에서 제조하

는 워치 중 단 5%만이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는데, 무브먼트에 새긴 고유 인증 번호와 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 높은 무브먼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워치 브랜드 미도의 큰 

자산이자 자부심이다. 웅장한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적인 디자인에 혁신적인 기술은 담은 미도의 

워치는 한 번쯤 오토매틱 워치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02-3149-9599 에디터 배미진 

mark of true Design
오토매틱 시계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전통과 역사,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갖춘 브랜드를 선택해야 

한다. 스위스에서 시작해 천천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건축적 매력을 담은 시계로 눈을 사로잡은 워치 브랜드 

미도가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를 개최하며 보다 특별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95년 전, 시계 장인이 만든 유니크한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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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고효율, 친환경, ‘반영구적’이라고 할 만큼 긴 수명…. 

LED 조명의 장점은 누누이 강조돼왔지만 사실 써보기 전에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그 매력의 실타래를 풀어보고 싶게 

만드는 흥미로운 LED 조명 시스템이 등장했다. 내 입맛과 몸 상태에 

맞는 ‘빛의 미학’을 펼칠 수 있게 하는 필립스의 야심작 ‘휴(hue)’. 

얼핏 보면 평범한 전구 같지만, 고도의 지능과 다채로운 재주를 지닌 

이 ‘매력 덩어리’를 눈여겨보자.

휴를 만나는 방법

필립스의 ‘똑똑한’ 실내 조명 ‘휴 스타터 키트(hue Starter Kit)’는 기존 소형 형광 

램프의 E26 베이스 소켓에 끼워 쓸 수 있는 휴 전구 3개와 IP 시스템, 그리고 휴 

램프를 연결하는 ‘브리지(bridge)’ 1개로 구성돼 있다. 브리지 1개에 전구 50개

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부터 애플 공식 판매처인 

프리스비 강남스퀘어점 외 전국 9개 매장, 이마트 성수점 외 12개 애플숍, 온라

인 쇼핑몰 펀샵(www.funshop.co.kr) 등에서 정식 판매되고 있다. ‘휴 스타터 

키트’ 가격은 27만9천원. 전구는 7만3천원.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LED 조명의 ‘팔색조’ 매력에 주목하라
토머스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을 해낸 건 맞지만 이제는 ‘빛의 세계’에서도 세대교

체가 불가피한 듯하다. 그의 땀방울이 스며든 백열전구는 에너지 효율이 낮고 수

명이 짧다는 등의 단점 이외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도 꼽히며 점차 ‘강제 퇴출’

의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백열등에 비해 효율이 월등히 뛰어난 형광등이 엄연

히 버티고 있지만, 이 역시 유해 물질인 수은을 함유하고 있기에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이 가운데 ‘빛의 반도체’라 불리는 발광다이오드(LED)의 세상이 열리

고 있다. ‘차세대 광원’으로 불리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미 우리 일상에서 존재감

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까지 가격 장벽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LED 조명에는 이

를 뛰어넘는 매혹적인 요소가 차고 넘친다. 특히 형광 램프와 비교해 최대 80%까

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LED 조명이 요즘 돋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똑똑하

다’는 데 있다. 실속 없이 지능만 높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팔색조’ 매력과 재미를 

뿜어낼 수 있는 조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조명이기에 색상과 

밝기, 색 온도 등을 기존 조명으로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다채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립스전자가 최근 야심차게 선보인 스마트 조명 ‘휴(hue)’는 바로 

이러한 장점을 한껏 끌어낸 기술의 집약체가 아닐 수 없다. LED가 어째서 대세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매력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휴는 첨단 조명 시

스템의 일종이지만 사용법은 간단한 편이다. 일단 전용 전구 자체는 예쁘장하지

만 평범한 생김새(E26 전구 기반의 등기구라면 장착 가능)인데, 점등을 하면 처

음엔 흔한 주황빛으로 켜진다. 하지만 ‘브리지’라는 별도의 작은 기기를 작동하면 

이 전구는 ‘트랜스포머’ 부럽지 않게 변신할 수 있다. 일단 전구의 색상만 해도 수

십, 수백 가지로 변화무쌍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세밀한 팔레트의 색감을 고려하

면 1천6백만 개 이상의 색상이 구현된다고 한다), 기능도 다양하다. 원하는 시간

에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을 할 수 있는 ‘알람’ 기능, 일정 시간 동안만 켜지게 하는 

‘타이머’ 기능, 취침하거나 기상할 때를 위해 서서히 켜지고 천천히 켜지는 ‘페이드’ 

기능,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 

평범한 전구가 아니다, 재미나게 똑똑한 조명 ‘휴(hue)’의 매혹
이처럼 영민하기 짝이 없는 조명 기능을 조절하는 도구는 요즈음 웬만하면 누구

나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여기에 아이폰 기반이든 안드

로이드 기반이든 휴 전용 앱을 내려 받으면 된다. 게다가 휴의 프로그래밍 인터

페이스가 공개되어 흥미로운 각종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예컨대 음악에 맞춰 조명의 색상과 조도를 연출하거나 TV 스크린의 색감으로 집 

안 전체를 물들일 수 있는 앱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휴를 전격 공개한 서울 장

충동의 한 행사장에서는 1백 개가 넘는 전구가 디스코 음악

에 반응하며 ‘빛의 댄스’를 펼치는 신나는 장면이 실제로 연

출되기도 했다. 기능이 많다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는 없다. 일단 앱 내에 저장된 기본 모드 네 가지(휴식, 독

서, 집중, 활력)에서 출발하되, 자신이 선호하는 상황에 적합

한 ‘조명 메뉴’라고 볼 수 있는 ‘라이트 레시피(light recipe)’를 

하나씩 선택해 저장 목록에 추가하면 되니까 말이다. 재기 넘치

는 지구촌 사용자들이 정성스레 만들어 올린 각종 레시피를 무료

로 공유하거나 소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www.

meethue.com)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날이 흐린 날에는 푸

른 안개에 휩싸인 듯 은은한 환상에 젖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웹사

이트에 접속해 신비로운 푸른색으로 점등하도록 하는 레시피를 ‘찜’ 

하면 된다. 조명 하나로 내 집을 ‘차분한 휴식처’로도, 흥겨운 ‘클럽’으

로 변신시킬 수 있다니, 휴야말로 LED 환경이 선사하는 ‘즐거운 효용’

의 본보기가 아닐까 싶다. 문의 080-600-6600 에디터 고성연

smartest Hue

1 휴(hue)를 활용하면 자신의 기호, 상황, 심지어 날마다 바뀌는 생체리듬에 맞는 연출 조명이 가능하다. 2, 3 동일한 공간이지만 조명의 색과 밝기를 
손쉽게 조절해 마치 가구나 인테리어를 바꾼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다. 4 필립스는 휴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공개해 지구촌의 능력자들로 하여금 온갖 기발한 앱을 탄생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해외에서 휴를 이미 경험해보고 단번에 반했다는 

건축가 백지원 씨가 ‘디스코 앱’을 활용해 음악과 휴를 연동시킨 팝업 클럽. 설치물의 색상이 원래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 본디 흰색이지만 음악에 맞춰 

춤추는 스마트 조명으로 인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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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순이 아나운서가 선택 했습니다.

아나운서, 작가 「나는 착하게 돈 번다」저자 도현영님(구력 1년)

“골프를 배운지 약 1년 정도 되었고, 
가족이 쓰고 있던 타사 제품을 사용하다 사촌언니의 추천으로 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였습니다.
야마하 C’s아이언으로 바꾸면서 좀 더 정확하게 샷을 할 수 있다는 골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마하 C’s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최고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오리엔트골프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1 오리엔트빌딩  TEL : 02)582-5787 www.YAMAHAGOLF.co.kr30 * STYLE CHOSUN  201401

윤기가 흐르는 매끈한 구두를 신은 남자와 

빛 바래고 구김이 간 구두를 신은 남자가 있다. 

구두만 보고 성공 가능성을 평가한다면 많은 

이들은 전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서양에선 

구두를 잘 닦아 신는 것이 에티켓일 만큼 잘 

관리한 구두는 사람의 품격을 좌우한다. 

아끼는 구두를 더욱 명품으로 빛나게 할 남자 

구두 관리법.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ho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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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관리한 구두는 남자의 품격을 좌우한다
1백만원대를 훌쩍 넘는 고가의 명품 남성 수제화 시장이 호황이다. 

혹자는 무슨 구두 한 켤레를 1백만원을 넘게 주고 사느냐고 손을 내

저을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몇 백만원에 달하는 가방에 투자하듯 소

위 멋을 아는 남자들은 고가의 명품 슈즈에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이처럼 고가의 수제화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이 바로 슈 케어(shoe care) 브랜드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구두 

밑창의 흙조차 털지 않는 이들에겐 다소 생소한 슈 케어, 즉 구두 관

리는 그동안 소위 명품 구두 컬렉터의 영역이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명품 구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를 오래도록 새것같

이 관리하고자 하는 관심 또한 함께 증가한 것. 슈 케어 전문 브랜드 

‘타피르’와 ‘콜로닐’의 수입사인 C&K 밸류 매니지먼트 그룹 강신학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슈 케어의 개념을 막연하게 구두를 깨끗

하게 닦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요즘엔 구두 타입이나 가죽 종류

에 따른 구체적인 케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 구

두 관리 용품 시장도 저가에서 고가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요구와 

수요에 맞게 급격히 성장하고 있죠. 구매 소비층은 명품 구두를 구입

하는 20~50대의 남성 고객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라고 최근 

매출이 급증한 슈 케어 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가죽 타입, 컬러에 따른 구두 관리법
구두 관리 용품은 브러시부터 크림, 왁스, 스프레이, 슈 트리 등 가죽 

소재, 타입에 따라 수십 개에 달한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

지만 슈 케어 입문자라면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슈크림을 침투시키

고 광택을 내는 데 사용하는 말 털 브러시, 가죽의 얼룩을 제거하는 

가죽 클리너, 영양을 공급하고 보색, 광택 효과를 내는 슈 크림, 마무

리용 고운 천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슈 케어는 먼저 브러시

로 표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영양

을 공급하거나 광택을 내기 전, 말 털 브러시를 사용해 구두 전체의 

먼지를 깨끗이 제거할 것. 그런 다음 가죽 클리너로 구두 표면의 오염 

물질을 제거한 후 10분 이상 말린다. 구두 왁스나 크림으로 생기는 

얼룩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광택이 나지 않음은 물론 구두

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어 클리너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 부드럽게 닦

아내는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깨끗이 세척했다면 보습과 영양 공

급이 필수. 사람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듯 가죽도 마찬가지

다. 애플리케이터 브러시(약솔)로 크림을 덜어내 구두 전면에 얇고 고

르게 도포하고 5~15분 후 천이나 말 털 브러시로 닦아내자. 크림과 

왁스는 가죽 색상보다 한 톤 밝은 컬러를 사용해야 구두 색상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 브러시는 여러 개를 준비해 크림이나 왁스 컬러별로 

달리 사용하고 먼지떨이용과 구분해 쓰는 것도 슈 케어 상식 중 하나. 

집에서도 전문가 못지않은 슈 케어에 도전하고 싶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두 컬러에 맞춰 다양한 색의 슈 크림과 왁스를 준비하고, 일반 

가죽뿐만 아니라 스웨이드, 악어, 뱀 등 특수 가죽을 위한 용품도 세

부적으로 갖춘다면 더욱 완벽하다. 고급 구두는 바닥 역시 가죽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밑창 관리도 중요하다. 구두 바닥을 브러시로 깨끗

이 닦아낸 후 바닥 가죽용 영양제를 고루 바르면 구두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다.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도 구두의 수명을 좌우한다. 구두

를 신은 후 슈 트리를 꼭 사용하고 한번 신은 구두는 24시간 동안 쉬

게 하는 것이 오래 신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구두는 여자에겐 시즌별로 

구입하는 잇 아이템이지만, 남자에겐 관리만 잘한다면 대를 물릴 수 

있을 만큼 타임리스한 아이템이다. 아버지가 문지르고 닦으며 우정

을 쌓은 구두를 아들에게 선물하는 일, 정말 멋지지 않은가. 이런 훈

훈한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슈즈를 정성스레 관리

하는 자세부터 갖추도록. 에디터 권유진

(윗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럭셔리 슈 케어 키트 3백15만원 벨루티. 클리닝 

기능은 물론 방수 기능까지 겸비한 레더 오일 2만5천원 타피르. 특수 가죽을 위한 

방수 & 보호 스프레이 2만5백원 콜로닐. 가죽을 보호하고 광택을 더하는 레더 케

어 크림 2만2천원 타피르. 부드러운 양가죽과 양털로 만든 1909 폴리싱 글로브 

4만5천원 콜로닐. 견고한 우드로 제작한 슈 트리 35만원 투름스 by 란스미어. 

(아랫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누벅 및 스웨이드용 천연 고무 크레페 브러시 2

만원 콜로닐. 가죽의 오염을 제거하는 레더 솝 2만8천원 타피르. 유수분 공급 기

능이 뛰어난 슈 크림 1만8천원, 돼지털 브러시 각각 1만5천원 모두 L.C.A by 

유니페어. 특수 처리한 가죽의 광택 케어를 위한 랙 폴리시 1만5천원 콜로닐. 5가

지 컬러로 구성한 왁스 형태의 레더 밤 2만3천원 타피르. 최고급 폴리싱 브러시 3

만2천원 타피르. 다용도 슈즈 브러시 5만원 투름스 by 란스미어. 브라운 컬러 구

두와 슈 트리 각 2백14만원, 26만4천원 모두 스테파노 베메르 by 유니페어. 

타피르·콜로닐 02-514-2757 벨루티 02-3446-1895 란스미어 02-542-

4177 유니페어 02-54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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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37 ° 2014 해피 뉴 이어 프로모션 숨37°가 1월 한 

달간 매장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 뉴 이어 2014’ 프로모

션을 진행한다. 재구매율 1위에 빛나는 ‘시크릿 프로그

래밍 에센스’ 탄생 6주년과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시크릿 리페어 컨센트레이트와 컨센트레이티

드 크림으로 구성한 ‘시크릿 리페어 2종 세트’를 비롯해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 정품과 대용량 샘플로 구성한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 기획 세트’를 선보인다. 문의 

080-023-7007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발효 에센스 출시 에스티 로

더는 아시아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을 출시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유기체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마이크로 발효 영양소를 담은 워터리 에센스로, 

침투, 영양, 활성의 3단계 마이크로 파워가 피부의 근본

을 탄탄하게 만든다. 문의 02-3440-2772

디올 2014 스프링 룩 디올의 2014년 스프링 룩은 18

세기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와 트리아농 궁전의 화사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았다. 파스텔 아이섀도와 블랙 

아이라이너, 치크 블러셔로 이루어진 메이크업 팔레트를 

비롯해 생기 있는 입술을 만드는 어딕트 립글로우 등을 

선보인다. 문의 02-3438-9537

샤넬 2014 스프링 메이크업 컬렉션 샤넬에서 2014

년 봄을 위한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인다. 태양빛을 닮

은 선명한 레드 컬러를 중심으로 핑크와 바이올렛, 자줏

빛 컬러가 조화를 이루어 양 볼과 입술, 눈매를 산뜻하게 

물들인다. 아이섀도부터 립스틱, 립글로스, 네일 에나

멜, 크림 블러셔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했다. 문의 

080-332-2700

SK-II 페이셜 트리트먼트 아이 에센스 SK-II에서 

피테라™ 라인의 첫 아이 케어 제품, ‘SK-II 페이셜 트

리트먼트 아이 에센스’를 출시한다. 10년간의 항산화 연

구 끝에 탄생한 아이 알버스 콤플렉스와 코코넛 오일 블

랜드, 앨팰퍼 추출액으로 이루어져 눈가 노화를 예방한

다. 주름과 미백 이중 기능성을 인증받았다. 문의 080-

023-3333

파코라반 원밀리언 & 레이디밀리언 키체인 퍼퓸 
파코라반에서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남자

와 여자를 위한 향수, ‘원밀리언’과 ‘레이디밀리언’을 키 

체인 퍼퓸으로 선보인다. 파우치나 가방에 탈착할 수 있

는 열쇠고리 형식으로 정교하게 만든 보틀에 반짝이는 

골드 체인과 열쇠고리가 달려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특

징이다. 문의 02-344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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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키 밸런스 이클립스 링 타사키의 아이코닉 밸런

스 링의 새로운 버전인 ‘밸런스 이클립스 링’을 출시한다. 

진주 표면에 18K 옐로 골드 플레이트를 붙여 월식을 표

현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18K 옐로 골드의 지름 9mm 남양 흑진주와 18K 옐로 

골드의 8mm 아코야 백진주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신세

계백화점 본점·강남점·경기점,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

점·대구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루시에 핑크 다이아몬드 프레젠테이션 루시에가 삼

성동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핑크 다이아몬드 프레젠테이

션’을 진행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호주 

아가일사의 핑크 다이아몬드를 국내에 독점으로 선보인 

이번 행사에서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경매인 ‘2013 아가

일 핑크 다이아몬드 텐더’에서 직접 낙찰 받은 나석을 비

롯해 진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소개해 프레스와 

VIP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문의 02-512-6732

까르띠에 똑뛰 워치 까르띠에가 거북이에 대한 창의적

인 해석이 돋보이는 ‘똑뛰 워치’를 새롭게 선보인다. 로마

숫자와 검 모양의 핸즈, 철길 모양 분 표시, 기요셰 다이

얼 등의 클래식한 요소에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

는 다이얼이 특징이다.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다이아

몬드 파베 세팅 버전으로 출시하며, 가죽 스트랩 또는 핑

크 골드나 화이트 골드 소재의 화려한 브레이슬릿 버전

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1566-7277

해밀턴 영화 <잭 라이언:코드네임 쉐도우> 해밀턴 

워치가 1월 16일 개봉하는 할리우드 첩보 액션 영화 <잭 

라이언:코드네임 쉐도우>에 모습을 드러낸다. ‘잭 라이

언’ 역을 맡은 크리스 파인이 브랜드의 아이코닉 워치인 

‘카키 필드 티타늄’과 ‘카키 UTC’를 착용한 장면이 곳곳에 

등장한다. 해밀턴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는 영화 예매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문의 

02-3149-9593

미도 브랜드 콘셉트 전시회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

가 신사동 호림 아트센터에서 브랜드 콘셉트를 설명하

는 전시회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브랜드의 95년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히스토리 존’, 미도 컬렉션을 

착용할 수 있는 ‘체험 존’을 비롯해 3D 영상 아

트, 입체 건축물 오브제 등 다양한 볼거리

를 제공했다. 문의 02-3149-9599

에르메스 스틸 아쏘 스켈레톤 에

르메스 워치에서 ‘아쏘 스켈레톤’을 

제안한다. 2개의 사파이어 크리스털

을 통해 시계 내부의 메커니즘과 무브

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블루 핸즈

와 오픈워크로 제작한 브리지, 스켈레톤 

형식으로 제작한 회전 추를 통해 에르메

스 워치의 정교함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2-3448-0728

보테가 베네타 베네타 백 보테가 베네타의 베네

타 백은 인트레치아토 기법과 스웨이드 안감으로 절

제된 럭셔리를 표현하는 브랜드의 아이코닉 아이

템이다.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은 캐주얼

한 룩이나 페미닌 스타일 모두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다. 브라운, 블랙 등 가장 기본적인 컬러를 바탕

으로 매 시즌 다채로운 컬러를 추가한다. 문의 02-

3438-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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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스마트 실내 조명 휴 론칭 필립스에서 

스마트 조명 ‘휴(hue)’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천6백만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설

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을 하는 타임 세

팅 기능 등을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LED 스마트 조명이다. 장충동 얼반테이너

에서 진행한 행사에서는 휴의 기능과 가치를 표현하

기 위한 제품 전시, 시연, 아트워크 공간을 마련했

다. 문의 02-514-9006

포드코리아 역대 판매 기록 경신 포드코리아가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 판매고를 달성하며 2013년

에만 총 네 차례 기록을 경신했다. 익스플로러와 토

러스 등 전통적인 포드 스테디셀러의 꾸준한 판매와 

올-뉴 링컨 MKZ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14년

에는 전시장 수를 총 3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 

다채로운 사회 공헌 활동들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발

전에 기여하는 브랜드로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2-3782-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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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마이크로 에센스 수입 브랜드에서 출시

한 발효 에센스라는 독특한 포지션이 눈길을 사로잡은 제품. 향기도 은은하고 얼

굴 전체에 퍼지는 발림성도 뛰어나다. 용량이 많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150ml 13만5천원대. 문의 02-3440-2772 _by 에디터 배미진

크리니크 리페어웨어 레이저 포커스 피부과 레이저 시술에 준하는 효과를 낸다 해

서 일명 '레이저 에센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재생 에센스. 피부과 치료 후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나 피부에 갑작스레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세안 후 이 제품 하나만 

듬뿍 바르고 자면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빠르게 회복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ml 8만1천원. 문의 02-3440-2773 _by 에디터 권유진

프로스틴 어메이징 리커버리 앰플 세트 한 달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주름 개선 

전용 앰풀. 유통기간이 짧고 냉장 보관해야 하는 냉장화장품인 만큼 신선함이 최

고의 무기다. 매일 하나씩 잘라서 사용하기에 안전성은 확실하다. 1mlx28개 12

만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배미진

록시땅 아로마 리페어 헤어 마스크 일단 끈적임이 없고,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다

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팩을 한 후 씻어낼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데 다른 헤

어 팩과 달리 머릿결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없다. 갈라진 머리 끝은 거의 즉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케이블 뷰티 프로그램에서도 1위를 차지한 제

품이다. 200ml 4만2천원. 문의 02-3014-2965 _by 에디터 배미진 

비비안 웨스트우드 몽 부드와 만다린, 은방울꽃, 머스크가 선사하는 투명하고 섬

세한 향기가 매력적. 은밀한 여성의 란제리에서 영감을 받은 보틀 컬러와 디자인

이 관능적이다. 성숙하면서도 순수한 소녀를 연상시키는 플로럴 부케의 깨끗한 

비누 향이 특징으로, 여성미를 어필하고 싶은 특별한 날에 사용해볼 것. 30ml 7

만5천원. 문의 080-363-5454 _by 에디터 권유진

줄리크 에센스 오브 로즈 롤-온 프레그런스 오일 롤온 타입의 프래그런스 오일. 

향긋한 향이 필요할 때 손목이나 귀 뒤에 쓱쓱 바르면 내추럴한 로즈 향이 은은하

게 퍼진다. 심신 안정,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장미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자

기 전이나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야근 시간에 자주 애용하는 아이템. 11ml 3

만4천원. 문의 02-3446-1882 _by 에디터 권유진

디올 쟈도르 퍼퓸드 보디로션 여성스럽고 우아한 여성이라면 주목해야 할 감각적

인 보디로션. 향에 중점을 둔 퍼퓸 보디로션이지만 풍부한 보습력을 갖춘 코튼 넥

타 성분을 담아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가꾼다. 쟈도르 향수의 향을 베이스로 

한 보디로션만의 특별한 향을 지녔다. 150ml 8만원. 문의 02-3438-9631

 _by 에디터 권유진

헤라 셀 에센스 요즘 워터 에센스에 푹 빠져 있던 터라 토너 대신으로도 사용하고, 

에센스 단계에도 열심히 바르고 있다. 함께 들어 있는 물결무늬 화장솜에 푹 적셔 

입가에 올려두면 각질이 생길 염려도 없고 쫀득한 크림을 두껍게 올려도 갑갑하지 

않다. 150ml 6만원. 문의 080-023-5454 _by 에디터 이예진 

라 메르 리프팅 컨투어 세럼 탄력과 주름을 동시에 잡아 매끈하고 탱탱한 페이스 라

인을 완성하는 리프팅 세럼. 해양 추출물인 리프팅 퍼먼트™와 미라클 브로스™를 

핵심 성분으로 담아 피부 밀도, 윤곽, 선명도를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 너무 리치

하지도, 건조하지도 않은 질감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된다. 바르는 즉시 피부

가 팽팽하고 매끈하게 당겨져 얼굴선이 한결 살아난다. 30ml 37만원. 문의 02-

3440-2775 _by 에디터 권유진

입생로랑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인-크림 4주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안

티에이징 크림. 노벨상을 수상한 바이오 과학 분야 글리코바이올로지의 핵심인  

글리칸을 바탕으로 한 ‘글리칸 액티브’ 성분이 기존 세럼에 비해 3배 고농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하고 싶어 하는 여성에

게 추천한다. 50ml 24만원.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배미진

베네피트 김미 브라우 눈썹에 관련한 제품이라면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베네

피트의 최신작. 눈썹 속을 메워주고 결을 따라 지그재그로 문질러 빗는 독특한 사

용법을 거치면 원래 타고난 듯 예쁜 눈썹 색과 모양을 연출할 수 있다. 3g 3만3천

원. 문의 080-001-2636 _by 에디터 이예진 

어브 이스턴 트리트 바디 오일 by 레흐 한겨울엔 보디 크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그 위에 오일을 덧발라 건조할 틈을 주지 않는다. 오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

을 정도로 끈적이지 않아 바르기 편하고 옷을 바로 입어도 좋을 만큼 흡수력이 대

단하다. 250ml 4만9천원. 문의 02-797-0710 _by 에디터 이예진 

멜비타 플로럴 부케 클렌징 미셀라 워터 클렌저는 자고로 순하면서도 개운하게 씻

어내야 한다는 덕목을 갖춘 제품. 토너라고 해도 믿을 만큼 가볍고 자극적인 향이 

느껴지지 않아 화장솜을 얼굴에 올리고 있을 정도다. 닦아낸 후 물로 씻어내지 말

고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는 게 포인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지울 때도 눈이 전혀 따

끔거리지 않는다. 200ml 3만5천원. 문의 02-3014-2997 _by 에디터 이예진 

올겨울, 수많은 신제품을 접하는 에디터들의 

까다로운 취향을 사로잡은 코즈메틱은 무엇?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들이 직접 써보고 

만족한 뷰티 핫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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